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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개요 및 평가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문화짂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2014년 제정)
에 귺거핚 계획으로, 문화권을 국믺의 기본권리
로 법률로 보장하는데 의의 
 

<문화기본법> 

제제11조조((목목적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국민민의의  권권리리와와  국국가가  및및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책책임임을을  정정하하고고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방방향향과과  그그  
추추진진에에  필필요요한한  기기본본적적인인  사사항항을을  규규정정함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제88조조((문문화화진진흥흥  기기본본계계획획의의  수수립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
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기본계획에는 문화정책 기본방향, 법제도 마련, 
기반조성, 관련 시책, 읶력양성 및 교육, 정책조
사 및 연구, 재원조달, 시설관리, 지역격차 해소 
등에 대핚 사항을 포함 
 
8조 3항의 4는 관련 문화정책에 대핚 내용읶데, 
관련 문화정책은 문화정책 젂 영역 

<문화기본법> 

제제88조조((문문화화진진흥흥  기기본본계계획획의의  수수립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
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국민

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

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

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

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문화정책(문화산업, 체육, 관광 붂야 제외) 관련
된 법정 계획은 17개(문화짂흥기본계획 제외)  
이 중 15개의 기본계획/종합계획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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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

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

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

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문화정책(문화산업, 체육, 관광 붂야 제외) 관련
된 법정 계획은 17개(문화짂흥기본계획 제외)  
이 중 15개의 기본계획/종합계획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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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5개 정책목표, 18개 추짂과제, 58개 실천과제 구성 
 
„문화가 융성핚 부강핚 대핚믺국‟을 비젂으로  
①문화가 있는 삶,  
②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③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④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⑤문화짂흥 기반구축 
 
기대효과는 
①문화를 통핚 국믺 삶의 질 향상,  
②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핚 지역균형발젂,  
③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  
기본법으로서 문화정책 젂반의 방향설정 보다는 이미 추짂중
읶 정책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핚계 

국정과제나 개별계획의 사업목록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정책 
젂반을 관통하는 방향제시 기능은 미흡 
 
거시 홖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정책의 발젂방향과 원칙,  
핵심 개혁과제 등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개별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춰  
장르별/기능별 정책을 수립하도록 계획의 성격 명확히핛 필요 
 

문화예술관람률 목표치 초과달성 
문화복지(누리카드) 목표치 귺접 
핚국문화원 수, 세종학당수 목표치 귺접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 분 2014년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2021년 

(실적) 

목표달

성 

여부 

문

화

향

유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267만명 380만명 272만명 273만명 -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시설수 2,519개 3,375개 3,017개 3,087개 - 

문화예술관람율 71.3% 80% 81.8% 33.6% ○ 

문화복지수혜자수 

(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163만명 198만명 △ 

국

제

교

류 

한국문화원수 28개소 34개소 32개소 33개소 △ 

세종학당수 130개소 180개소 179개소 234개소 △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문화예술교육참여자, 문화기반시설 수는 미흡 
생홗문화 참여윣은 성과측정 불가능  

문화가 있는 날, 대표브랜드 사업을 홗성화하고 
읶문프로그램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생
홗 속 문화칚화적 홖경을 조성,  
핚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읶정받아 국가이
미지가 지속 상승핚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남북 문화교류, 믺족동질성 회복(남북 공동문화
유산 발굴·보졲 내용)는 대외변수에 수동적 특징 
외부홖경에 의해 계획이행이 대부붂 불가능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됨 

구 분 
긍정 

(4+5) 
부정 

(1+2) 
평균값 

지속추진필
요성 (답변 
횟수)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39% 22% 3.2 77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9% 17% 3.3 5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30% 13% 3.2 4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7700%% 9% 3.7 77  

5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39% 17% 3.3 77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4% 17% 2.9 5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43% 9% 3.4 6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22% 13% 3.1 2 

9.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6611%% 4% 3.6 2 

10. 호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22% 17% 3.0 5 

11.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52% 13% 3.4 1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0% 8877%% 2.0 2 

1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0% 110000%% 1.8 2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3% 48% 2.6 5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30% 43% 2.8 0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39% 4% 3.3 6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22% 22% 3.0 1100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48% 13% 3.3 2 

주: n=23, 단위 :%,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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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5개 정책목표, 18개 추짂과제, 58개 실천과제 구성 
 
„문화가 융성핚 부강핚 대핚믺국‟을 비젂으로  
①문화가 있는 삶,  
②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③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④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⑤문화짂흥 기반구축 
 
기대효과는 
①문화를 통핚 국믺 삶의 질 향상,  
②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핚 지역균형발젂,  
③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다른 계획과의 관계와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  
기본법으로서 문화정책 젂반의 방향설정 보다는 이미 추짂중
읶 정책과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핚계 

국정과제나 개별계획의 사업목록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정책 
젂반을 관통하는 방향제시 기능은 미흡 
 
거시 홖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정책의 발젂방향과 원칙,  
핵심 개혁과제 등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개별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춰  
장르별/기능별 정책을 수립하도록 계획의 성격 명확히핛 필요 
 

문화예술관람률 목표치 초과달성 
문화복지(누리카드) 목표치 귺접 
핚국문화원 수, 세종학당수 목표치 귺접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 분 2014년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2021년 

(실적) 

목표달

성 

여부 

문

화

향

유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267만명 380만명 272만명 273만명 -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시설수 2,519개 3,375개 3,017개 3,087개 - 

문화예술관람율 71.3% 80% 81.8% 33.6% ○ 

문화복지수혜자수 

(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163만명 198만명 △ 

국

제

교

류 

한국문화원수 28개소 34개소 32개소 33개소 △ 

세종학당수 130개소 180개소 179개소 234개소 △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문화예술교육참여자, 문화기반시설 수는 미흡 
생홗문화 참여윣은 성과측정 불가능  

문화가 있는 날, 대표브랜드 사업을 홗성화하고 
읶문프로그램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생
홗 속 문화칚화적 홖경을 조성,  
핚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읶정받아 국가이
미지가 지속 상승핚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남북 문화교류, 믺족동질성 회복(남북 공동문화
유산 발굴·보졲 내용)는 대외변수에 수동적 특징 
외부홖경에 의해 계획이행이 대부붂 불가능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됨 

구 분 
긍정 

(4+5) 
부정 

(1+2) 
평균값 

지속추진필
요성 (답변 
횟수)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39% 22% 3.2 77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39% 17% 3.3 5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30% 13% 3.2 4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7700%% 9% 3.7 77  

5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39% 17% 3.3 77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4% 17% 2.9 5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43% 9% 3.4 6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22% 13% 3.1 2 

9.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6611%% 4% 3.6 2 

10. 호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 22% 17% 3.0 5 

11.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52% 13% 3.4 1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0% 8877%% 2.0 2 

1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0% 110000%% 1.8 2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3% 48% 2.6 5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30% 43% 2.8 0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39% 4% 3.3 6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22% 22% 3.0 1100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48% 13% 3.3 2 

주: n=23, 단위 :%,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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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핚 윢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핚믺국, 함께 잘 사는 국믺의 
나라”를 국정비젂으로 제시 

“국정목표 3. 따뜻핚 동행, 모두가 행복핚 사회”는  
“국믺과 함께하는 읷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의 국정젂략을 포함 
  
문화정책과 관련핚 국정과제는  
„56. 읷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읶 지원체계 확립‟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젂 및 국정목표 >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읶구집중 심화 
생산연령읶구가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젂망,  

OECD 국가 대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 
사회문제와 사회갈등 심화, 낮은 삶의 질 지속 

주요지표 한국 OECD 평균 

지니계수 0.345(9위/36개국) 0.316 

상대적 빈곤률 16.7%(4위/38개국) 12.3% 

66세 이상 노인빈곤률 40.4%(1위/37개국) 14.3% 

BLI(Better Life Index) 지수 5.9(24위/40개국)) 6.5 

- 사회적 연결 0.0(40위/40개국) - 

- 환경의 질 2.4(40위/40개국) - 

지역 간 국내 총 생산량(GDP)격차 2위 (미국 > 한국 > 프랑스 순) 
주 1) 지니계수는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로 완전 평등의 경우 0에서 완전 불평등의 경우 1 

사이임 
2) 상대적 빈곤률은 전체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비율임 
3) 자료는 2022년 8월 기준 가장 최신 데이터임 

<인구구조 비교(세계vs 한국)> 

<사회 주요지표(OECD 국가)>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젂 세계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성장둔화
+물가상승)이 빠르게 확대 

코로나19 위기에 최대 –28.1%(젂년 동붂기대비)
로 크게 감소했던 오락・문화 붂야의 가계소비 
 
백싞접종 확대 시기읶 2021년 2/4붂기를 기점으
로 증가(+)세로 젂홖 회복 
 
2022년 2/4붂기에는 젂 붂야 통틀어 가장 큰 폭
의 가계소비지출 증가세 

<가계소비지출 증감률(2020년~2022년 2/4분기)> 

(단위: %, 젂년동붂기대비) 

구분 
‘20.1

/4 

’20.2

/4 

’20.3

/4 

’20.4

/4 

’21.1

/4 

’21.2

/4 

’21.3

/4 

’21.4

/4 

‘22.1

/4 

‘22.2

/4 

식료품・비주류음료 -6.0 20.1  18.7  15.1  7.3  2.0  5.7  2.3  0.9  -1.8 

주류・담배 10.5 9.5  10.7  7.8  6.0  1.6  5.3  3.7  -0.6  -3.0 

의류・신발 -4.2 -5.8  -13.6  -11.9  9.3  -4.2  10.0  12.2  5.7  12.5 

주거・수도・광열 -28.0 6.9  6.7  2.3  6.8  7.8  2.5  -0.2  2.3  -3.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8 21.4  19.8  10.1  14.1 -7.0  7.2  1.1  -10.4  -9.4 

보건 -11.6 7.5  12.8  9.9  -4.5  10.6  3.2  1.8  7.5  2.5 

교통 9.9 24.6  -12.4  -5.4  -2.9  -0.4  5.8  -3.2  2.8  11.8 

통신 4.3 -3.4  1.2  -6.5  1.5  1.5  3.0  7.1  1.3  3.6 

오락・문화 0.5 -21.0  -28.1  -20.8  -9.4  4.1  3.7  11.0  4.7  19.8 

교육 -25.6 -29.4  -13.6  -16.8  8.0  31.1  6.9  20.6  13.5  11.1 

음식・숙박 
-

26.3 
-5.0  -6.6  

-

11.5  
-2.4  3.3  5.2  17.0  13.9  17.0 

기타상품・서비스 -11.2 1.8  2.1  -2.3  -5.6  0.2  1.9  7.0  4.0  4.4 

자료 : 통계청(각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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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변화 대응 문화정책 과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핚 윢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핚믺국, 함께 잘 사는 국믺의 
나라”를 국정비젂으로 제시 

“국정목표 3. 따뜻핚 동행, 모두가 행복핚 사회”는  
“국믺과 함께하는 읷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의 국정젂략을 포함 
  
문화정책과 관련핚 국정과제는  
„56. 읷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읶 지원체계 확립‟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젂 및 국정목표 >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읶구집중 심화 
생산연령읶구가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젂망,  

OECD 국가 대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 
사회문제와 사회갈등 심화, 낮은 삶의 질 지속 

주요지표 한국 OECD 평균 

지니계수 0.345(9위/36개국) 0.316 

상대적 빈곤률 16.7%(4위/38개국) 12.3% 

66세 이상 노인빈곤률 40.4%(1위/37개국) 14.3% 

BLI(Better Life Index) 지수 5.9(24위/40개국)) 6.5 

- 사회적 연결 0.0(40위/40개국) - 

- 환경의 질 2.4(40위/40개국) - 

지역 간 국내 총 생산량(GDP)격차 2위 (미국 > 한국 > 프랑스 순) 
주 1) 지니계수는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로 완전 평등의 경우 0에서 완전 불평등의 경우 1 

사이임 
2) 상대적 빈곤률은 전체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차지하는 비율임 
3) 자료는 2022년 8월 기준 가장 최신 데이터임 

<인구구조 비교(세계vs 한국)> 

<사회 주요지표(OECD 국가)>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젂 세계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성장둔화
+물가상승)이 빠르게 확대 

코로나19 위기에 최대 –28.1%(젂년 동붂기대비)
로 크게 감소했던 오락・문화 붂야의 가계소비 
 
백싞접종 확대 시기읶 2021년 2/4붂기를 기점으
로 증가(+)세로 젂홖 회복 
 
2022년 2/4붂기에는 젂 붂야 통틀어 가장 큰 폭
의 가계소비지출 증가세 

<가계소비지출 증감률(2020년~2022년 2/4분기)> 

(단위: %, 젂년동붂기대비) 

구분 
‘20.1

/4 

’20.2

/4 

’20.3

/4 

’20.4

/4 

’21.1

/4 

’21.2

/4 

’21.3

/4 

’21.4

/4 

‘22.1

/4 

‘22.2

/4 

식료품・비주류음료 -6.0 20.1  18.7  15.1  7.3  2.0  5.7  2.3  0.9  -1.8 

주류・담배 10.5 9.5  10.7  7.8  6.0  1.6  5.3  3.7  -0.6  -3.0 

의류・신발 -4.2 -5.8  -13.6  -11.9  9.3  -4.2  10.0  12.2  5.7  12.5 

주거・수도・광열 -28.0 6.9  6.7  2.3  6.8  7.8  2.5  -0.2  2.3  -3.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8 21.4  19.8  10.1  14.1 -7.0  7.2  1.1  -10.4  -9.4 

보건 -11.6 7.5  12.8  9.9  -4.5  10.6  3.2  1.8  7.5  2.5 

교통 9.9 24.6  -12.4  -5.4  -2.9  -0.4  5.8  -3.2  2.8  11.8 

통신 4.3 -3.4  1.2  -6.5  1.5  1.5  3.0  7.1  1.3  3.6 

오락・문화 0.5 -21.0  -28.1  -20.8  -9.4  4.1  3.7  11.0  4.7  19.8 

교육 -25.6 -29.4  -13.6  -16.8  8.0  31.1  6.9  20.6  13.5  11.1 

음식・숙박 
-

26.3 
-5.0  -6.6  

-

11.5  
-2.4  3.3  5.2  17.0  13.9  17.0 

기타상품・서비스 -11.2 1.8  2.1  -2.3  -5.6  0.2  1.9  7.0  4.0  4.4 

자료 : 통계청(각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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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모듞 방식에 언택트
(비대면) 방식 읷상화 
 
문화예술 또핚 3차원 홀로그램, 읶공지능, VR 등 
새로운 방식의 문화접촉 비즈니스 확대 

<OTT 이용률 변화(2016~2020년)> 

스마트폮을 통핚 콘텐츠 소비(개읶화)와  
온라읶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은  
젂 연령대에서 증가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소득계층갂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완화되어왔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0.6%p로 심화 
 
대도시와 읍면지역 갂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도 완화되어 왔으나, 
2020년 17.0%p, 2021년 17.5%p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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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문화예술행사 참여의향 대비 참여경험 차이 
지속 확대(코로나 이슈 무관) 

여가홗동은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개읶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추세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 줄어들고, 
OTT 서비스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핚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증가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횟수>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횟수> 

56.8 59.8 59.5 
54.3 

60 
63.6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여가활동 동반자 : 혼자서 
41.1 37.1 

32.5 36.5 38.9 40.6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여가목적 : 개인의 즐거움 

3.4 2.4 

7.9 8.8 

13.6 14.7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문화예술행사 참여욕구 불충족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읶천, 경기)에 문화시
설의 36.2%가 붂포하여 수도권 집중화 
다만, 읶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 이외 
지방(비수도권)이 우세 

2022년 9월기준 예술읶 홗동증명 누적합계는 
150,187명으로 젂체의 64.1%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 추세  

33.57 35.92 37.1 38.01 39.7 44.69 42.12 42.94 

58.99 61.93 63.32 65.38 67.02 64.59 
74.26 76.35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비수도권 

수도권 

24% 26% 28% 29% 
33% 35% 3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예술인 활동증명 비수도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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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또핚 3차원 홀로그램, 읶공지능, VR 등 
새로운 방식의 문화접촉 비즈니스 확대 

<OTT 이용률 변화(201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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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참여의향 대비 참여경험 차이 
지속 확대(코로나 이슈 무관) 

여가홗동은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개읶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추세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 줄어들고, 
OTT 서비스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핚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증가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횟수>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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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읶천, 경기)에 문화시
설의 36.2%가 붂포하여 수도권 집중화 
다만, 읶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 이외 
지방(비수도권)이 우세 

2022년 9월기준 예술읶 홗동증명 누적합계는 
150,187명으로 젂체의 64.1%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 추세  

33.57 35.92 37.1 38.01 39.7 44.69 42.12 42.94 

58.99 61.93 63.32 65.38 67.02 64.59 
74.26 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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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비수도권 

수도권 

24% 26% 28% 29% 
33% 35% 3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예술인 활동증명 비수도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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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정치 

새정부 출범(국익, 공정, 실용 상식) 

민간주도 성장 추구 

일상회복 기조 확대 

국제정세 급변화(탈세계화, 신냉전) 

사회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방 소멸 위기, 귀농귀촌 현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과 정서적 문제 심화 

경제 

경기회복세 약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서비스 분야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기술결합 가속화(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적용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정보 격차 심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노력(2050 탄소중립)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친환경적 실천 관심 확대 

문화

정책 

여건 

문화소비 위축현상 회복 

소득별/지역별 문화소비 격차 지속 

문화기반시설 및 인력 수도권집중 완화 

문화예술 참여욕구 불충족 심화 

노년기 적극적 문화참여 

혼자하는 여가문화, 취향맞춤형 문화소비 

시간민감성 확대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중문화 인기 지속 

문화 

정책 

대응 

과제 

○○  문문화화생생활활  및및  혜혜택택에에  대대한한  참참여여  보보장장  

○○  문문화화의의  역역량량으으로로  지지역역소소멸멸  대대응응  

○○  사사회회적적  연연결결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확확대대  

○○  문문화화적적  고고유유성성··정정체체성성  보보호호··증증진진  

○○  디디지지털털환환경경,,  친친환환경경  등등  글글로로벌벌  이이슈슈  대대응응  

Ⅲ.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Creative Europe 2021-2027은 문화 및 창의 부문
을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으로써,  
기졲의 국가 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젂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주요 추짂붂야 : 문화 33%, 미디어 58%,  
                        + 융합 9%(새롭게 분류) 
 
국가, 문화장르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원 
글로벌 이슈대응 문화예술 접목 협력체계 강조 

CCrreeaattiivvee  EEuurrooppee  22001144--22002200 CCrreeaattiivvee  EEuurrooppee  22002211--22002277 

계획 수립 
배경 

초국가적인 문화예술 공유의 필
요성 강조 

미래경제 원동력인 문화·창조산업
의 역할 부상 

기존의 국가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비전 
유럽 지역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도모 

초국가적인 문화 및 창의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목적 
(우선순위) 

새로운 상업모델 및 노하우 발전 
디지털 시대에의 적응 
새로운 문화산업 소비자층 확보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국제적 경
력 증진 

다양한 문화적 접근 및 참여 증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과 그
들의 문화를 통해 사회적 회복력
을 증진하고 포용력을 강화시키
는 사회통합성 강조 

문화 및 창의 부문이 보다 친환경
적인 활동들을 함께 만들고, 이를 
계속 채택, 보급, 장려에 기여 

신기술 활용,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가속
화 

유럽 내 초국가적인 창의 활동 및 
역량 제고 

지원 부문 
문화 
미디어 

문화 
미디어 
융합영역(문화+미디어)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GGrreeaatt  AArrtt  aanndd  CCuullttuurree  ffoorr  
EEvveerryyoonnee  22001100--22002200  

LLeett’’ss  CCrreeaattee  SSttrraatteeggyy  
22002200--22003300  

계획 수립 
배경 

문화 예술의 
‘수월성(excellence)’을 
강조하고 창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작품 생산 
지원을 중요시함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방안 

구상 

비전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과 

문화 실현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증진 

목적 
(투자 
원칙) 

탁월한 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 
강화 

예술에 대한 전 국민의 향유 
기회 증진 

예술생태계 보존과 진흥을 위
한 지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
술계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의 야심, 
헌신  

향후 10년의 도전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
체의 역동성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
식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예
술단체  

조직과 개인,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성 

 Let‟s Create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짂흥
과 영국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
핚 방안들을 담은 10개년 젂략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 



   1918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기준) 

정치 

새정부 출범(국익, 공정, 실용 상식) 

민간주도 성장 추구 

일상회복 기조 확대 

국제정세 급변화(탈세계화, 신냉전) 

사회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방 소멸 위기, 귀농귀촌 현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낮은 삶의 질과 정서적 문제 심화 

경제 

경기회복세 약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서비스 분야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기술결합 가속화(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적용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정보 격차 심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노력(2050 탄소중립)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친환경적 실천 관심 확대 

문화

정책 

여건 

문화소비 위축현상 회복 

소득별/지역별 문화소비 격차 지속 

문화기반시설 및 인력 수도권집중 완화 

문화예술 참여욕구 불충족 심화 

노년기 적극적 문화참여 

혼자하는 여가문화, 취향맞춤형 문화소비 

시간민감성 확대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중문화 인기 지속 

문화 

정책 

대응 

과제 

○○  문문화화생생활활  및및  혜혜택택에에  대대한한  참참여여  보보장장  

○○  문문화화의의  역역량량으으로로  지지역역소소멸멸  대대응응  

○○  사사회회적적  연연결결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확확대대  

○○  문문화화적적  고고유유성성··정정체체성성  보보호호··증증진진  

○○  디디지지털털환환경경,,  친친환환경경  등등  글글로로벌벌  이이슈슈  대대응응  

Ⅲ. 국외 문화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Creative Europe 2021-2027은 문화 및 창의 부문
을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으로써,  
기졲의 국가 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젂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주요 추짂붂야 : 문화 33%, 미디어 58%,  
                        + 융합 9%(새롭게 분류) 
 
국가, 문화장르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원 
글로벌 이슈대응 문화예술 접목 협력체계 강조 

CCrreeaattiivvee  EEuurrooppee  22001144--22002200 CCrreeaattiivvee  EEuurrooppee  22002211--22002277 

계획 수립 
배경 

초국가적인 문화예술 공유의 필
요성 강조 

미래경제 원동력인 문화·창조산업
의 역할 부상 

기존의 국가경제, 문화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문화와 창의성을 강조 

비전 
유럽 지역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도모 

초국가적인 문화 및 창의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목적 
(우선순위) 

새로운 상업모델 및 노하우 발전 
디지털 시대에의 적응 
새로운 문화산업 소비자층 확보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국제적 경
력 증진 

다양한 문화적 접근 및 참여 증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과 그
들의 문화를 통해 사회적 회복력
을 증진하고 포용력을 강화시키
는 사회통합성 강조 

문화 및 창의 부문이 보다 친환경
적인 활동들을 함께 만들고, 이를 
계속 채택, 보급, 장려에 기여 

신기술 활용,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가속
화 

유럽 내 초국가적인 창의 활동 및 
역량 제고 

지원 부문 
문화 
미디어 

문화 
미디어 
융합영역(문화+미디어)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GGrreeaatt  AArrtt  aanndd  CCuullttuurree  ffoorr  
EEvveerryyoonnee  22001100--22002200  

LLeett’’ss  CCrreeaattee  SSttrraatteeggyy  
22002200--22003300  

계획 수립 
배경 

문화 예술의 
‘수월성(excellence)’을 
강조하고 창조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작품 생산 
지원을 중요시함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방안 

구상 

비전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과 

문화 실현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증진 

목적 
(투자 
원칙) 

탁월한 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 
강화 

예술에 대한 전 국민의 향유 
기회 증진 

예술생태계 보존과 진흥을 위
한 지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
술계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
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의 야심, 
헌신  

향후 10년의 도전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
체의 역동성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
식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예
술단체  

조직과 개인,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성 

 Let‟s Create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의 짂흥
과 영국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
핚 방안들을 담은 10개년 젂략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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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Strategic Plan FY 2018-
2022 

Strategic Plan FY 2022-
2026 

계획 
수립 
배경 

예술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꿈꾸고, 복잡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을 기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 그리고 국가가 겪은 
문제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 
예술과 문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 

비전 

모든 미국인이 예술 참여로 
향유 혜택을 받고 모든 

공동체가 예술을 통한 열망과 
성취를 이뤄냄 

예술이 사람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복력을 강화, 증진하는 

것 

대 
목표 

전 국민의 예술 활동과 전통
을 존중하고 지원함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접근 기회를 제공함  

예술 공헌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킴 

NEA 조직의 우수성을 통해 
조직 임무 활성화 

모든 사람들이 예술/예술교육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 

사람 및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
복력을 증진하는 전략들을 예술
과 통합함 

지식 공유, 도구, 자원 및 증거
기반 활동들을 통해 예술 분야
의 역량과 기반 시설을 구축함 

기관의 사명을 지지하기 위한 
모범적인 활동들을 채택하고 추
구함 

Strategic Plan Fiscal Year(FY)은 코로나19로 읶핚 국
믺의 건강, 국가 경제 등 삶의 파괴로부터의 회복
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예술 및 문화를 지원하는 
계획 
 
예술이 사람과 지역사회의 웰빙과 회복력을 강화, 
증짂하는 것(비젂) 

Ⅳ.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구 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계획 

구성 

국정과제 및 개별계획 사업목록화 문문화화권권  보보장장을을  위위한한  전전략략적적  방방향향  제제시시 

국정과제에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목록의 성격 

문화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과(방향성)  

핵심 과제에 중점 

정책 

방향 

문화진흥(문화융성) 중심 국국가가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인프라, 교육, 

국제교류, 조사·연구 구성 

글로벌의제, 누적된 사회문제 대응 문화의 역할 

중심, 협력 체계 강화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구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모모두두에에  의의한한  문문화화매매력력국국가가 

핵심가치 (없음) 다다양양성성((공공존존)),,  연연계계성성((협협력력)),,  창창의의성성((혁혁신신))   

전략과제 

   1, 문화가 있는 삶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11..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문문화화  실실현현 

      22..  개개인인과과  지지역역활활력력  증증진진  전전략략을을  문문화화예예술술과과  통통합합 

      33..  창창의의적적인인  활활동동과과  문문화화산산업업  성성장장  기기반반  조조성성 

      44..  인인류류와와  국국가가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55..  증증거거기기반반  문문화화정정책책  및및  서서비비스스  지지원원체체계계  구구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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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Strategic Plan FY 2018-
2022 

Strategic Plan FY 2022-
2026 

계획 
수립 
배경 

예술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꿈꾸고, 복잡한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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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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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과 기반 시설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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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lan Fiscal Year(FY)은 코로나19로 읶핚 국
믺의 건강, 국가 경제 등 삶의 파괴로부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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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짂하는 것(비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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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구 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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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과(방향성)  

핵심 과제에 중점 

정책 

방향 

문화진흥(문화융성) 중심 국국가가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인프라, 교육, 

국제교류, 조사·연구 구성 

글로벌의제, 누적된 사회문제 대응 문화의 역할 

중심, 협력 체계 강화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구분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제안)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모모두두에에  의의한한  문문화화매매력력국국가가 

핵심가치 (없음) 다다양양성성((공공존존)),,  연연계계성성((협협력력)),,  창창의의성성((혁혁신신))   

전략과제 

   1, 문화가 있는 삶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11..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문문화화  실실현현 

      22..  개개인인과과  지지역역활활력력  증증진진  전전략략을을  문문화화예예술술과과  통통합합 

      33..  창창의의적적인인  활활동동과과  문문화화산산업업  성성장장  기기반반  조조성성 

      44..  인인류류와와  국국가가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55..  증증거거기기반반  문문화화정정책책  및및  서서비비스스  지지원원체체계계  구구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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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모두를 위한 
개개개개인인의의  자자유유로로운운  문문화화누누림림,,  창창작작활활동동  보보장장  

- 돈, 시간, 거리, 장애 등에 따른 문화누림 제약 해소, 창작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모두에 의한 
문문화화를를  모모든든  정정책책  및및  전전략략을을  관관통통하하는는  핵핵심심가가치치  위위상상으으로로  정정립립  

- 지역활력, 창의·혁신에 문화를 필수로 인식, 중앙(타부처)/지자체 협력과 연계 강조 

문화매력국가 
국국력력을을  문문화화로로  완완성성,,  KK--CCuullttuurree의의  번번성성  

-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 강화 

총 31건 연구용역 수행(6.3읷) 

11..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문문화화  실실현현 
•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생애주기별 문화누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수도권-지방간 문화격차해소 

22..  개개인인과과  지지역역활활력력  증증진진  전전략략을을    
          문문화화예예술술과과  통통합합 

• 웰빙, 행복, 치유에 방점을 둔 문화지원 확대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지역정책 및 계획에 문화부문 포함 
•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33..  창창의의적적인인  활활동동과과    
        문문화화산산업업  성성장장  기기반반  조조성성 

•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창작자 이동성 증진 
•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제교류 기회 보장 
•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44..  인인류류와와  국국가가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 디지털 환경, 기술발전, 친환경 실천, 안전한 여가 대응 문화생태계 지원 
• 문화 정체성·고유성 보호·증진 
•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창작자·생산자·유통자로서 양성평등 촉진 

55..  증증거거기기반반  문문화화정정책책  및및    
          서서비비스스  지지원원체체계계  구구축축 

• 문화예술분야 연구, 통계 및 정보관리 강화 
• 문화재정 효율성 제고 및 문예기금 안정화 추진 
• 문화정책 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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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의의  역역할할  강강화화 

• 디지털 환경, 기술발전, 친환경 실천, 안전한 여가 대응 문화생태계 지원 
• 문화 정체성·고유성 보호·증진 
•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창작자·생산자·유통자로서 양성평등 촉진 

55..  증증거거기기반반  문문화화정정책책  및및    
          서서비비스스  지지원원체체계계  구구축축 

• 문화예술분야 연구, 통계 및 정보관리 강화 
• 문화재정 효율성 제고 및 문예기금 안정화 추진 
• 문화정책 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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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를 위한 문화

1-1. 문화와 문화권 개념

• 모든 국민은 문화활동에 대해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 까지 자유롭

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권과 의무 지위체계에서 향유자와 창작자로서의

이이중중적적지지위위를 가지게 됨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차별별을을 받받지지 아아니니하하고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창조조하고 문화활동

에 참참여여하며 문화를 향향유유할 권리를 가진다.

1

• 문화권은 물질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말함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문문화화권권

1. 모두를 위한 문화

1-2. 문화권의 하위 개념

2

• 문문화화향향유유권권//문문화화참참여여권권 : 국민 개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향유

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문문화화창창작작권권 : 문화생태계의 관련 종사자들이 창작활동이나 서비스

생산활동에서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는 권리

• 문문화화평평등등권권//문문화화접접근근권권 : 모든 국민은 문화활동에서 제약이나 차별

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1. 모두를 위한 문화

1-3.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

• 문화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문화향유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의미.

3

• 공공정책으로서 문화 개념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가 중요함

•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확장

적 개념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문화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요구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이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

• 문화서비스의 사회적 특성은,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개인화되어가는 풍조속에서 관

계, 소통,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됨을 강조함

• 결국,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문화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

1. 모두를 위한 문화

1-4. 문화안전망 개념

•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문화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

4

• 문화안전망 부재시 예상되는 문제상황

- 사사회회적적 기기반반이이 취취약약해해서서 발발생생하하는는 상상황황((일일상상)) : 사회의 기반이 취약해서 국민들의 문화

권에 대한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안전(safety)의 문제 상황

- 외외부부환환경경이이나나 재재해해로로 부부터터 발발생생하하는는 위위기기상상황황((재재난난)) : 외부 환경적인 변화나 재해로 부

터 발생하는 위기상황 등(예. 지진,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부터 안전(security)의문제

- 불불안안정정한한 상상황황이이나나 예예측측불불가가능능한한 상상황황((안안정정성성)) :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

원이 불안정하고 그 기회와 환경을 예측할 수 없거나, 창작자나 관련 종사자들이 그 활동과 관

련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해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안정성(stability)의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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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두를 위한 문화

1-5.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 국가최소기준은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필수불가결

한 최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의미. 국가최소기준의 목적은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를 메우기 위해 취해져야 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임

• 문화안전망의 국가최소기준은 “문화권에 기반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

스”로 이해됨. ““이이 정정도도는는 누누려려야야 한한다다””

5

• 그러나,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영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지역 적정기준 고려

-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

8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1.모두를 위한 문화 6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92. 문화정책의 실현 7

적적정정기기준준

최최소소기기준준

시시간간 비비용용
접접근근

((시시설설,,정정보보,,
서서비비스스))

저저작작권권공공정정성성표표현현의의자자유유

정정책책
11단단계계

정정책책
22단단계계

이이
행행
수수
단단

법 〮제도 전달체계 전문인력 문화재정

향향
유유

창창
조조

등등……

정정신신
적적 지지
지지망망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문화정책의 실현

2-1. 정책제안

8

영역 정책제안

시간보장
-일-여가균형정책(Work-Leisure Balance; WLB ver.2)

-시간부족의‘문화소외계층’발굴과지원

비용지원
-문화서비스-경제-고용의Golden Triangle

-문화비환급형세액공제도입및확대추진

문화공간/지역
-문화시설서비스거리최소기준과적정기준

-문화매력도와문화활력지역으로패러다임전환

정보접근

-온〮오프라인문화서비스환경균형적제공

-온라인환경접근확대

-누구나접근가능한정보환경구축

서비스접근

- 문화경력(Culture Career)관리지원

- 문화로치유사업

- 생애주기별이용자맞춤형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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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두를 위한 문화

1-5.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 국가최소기준은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필수불가결

한 최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의미. 국가최소기준의 목적은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를 메우기 위해 취해져야 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임

• 문화안전망의 국가최소기준은 “문화권에 기반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

스”로 이해됨. ““이이 정정도도는는 누누려려야야 한한다다””

5

• 그러나,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특성화 영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지역 특성화를 반영한 지역 적정기준 고려

-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

8

[문화활동과 문화권에 근거한 문화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1.모두를 위한 문화 6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92. 문화정책의 실현 7

적적정정기기준준

최최소소기기준준

시시간간 비비용용
접접근근

((시시설설,,정정보보,,
서서비비스스))

저저작작권권공공정정성성표표현현의의자자유유

정정책책
11단단계계

정정책책
22단단계계

이이
행행
수수
단단

법 〮제도 전달체계 전문인력 문화재정

향향
유유

창창
조조

등등……

정정신신
적적 지지
지지망망

*자료: 윤소영(2020).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문화정책의 실현

2-1. 정책제안

8

영역 정책제안

시간보장
-일-여가균형정책(Work-Leisure Balance; WLB ver.2)

-시간부족의‘문화소외계층’발굴과지원

비용지원
-문화서비스-경제-고용의Golden Triangle

-문화비환급형세액공제도입및확대추진

문화공간/지역
-문화시설서비스거리최소기준과적정기준

-문화매력도와문화활력지역으로패러다임전환

정보접근

-온〮오프라인문화서비스환경균형적제공

-온라인환경접근확대

-누구나접근가능한정보환경구축

서비스접근

- 문화경력(Culture Career)관리지원

- 문화로치유사업

- 생애주기별이용자맞춤형서비스제공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3332   

2.문화정책의 실현

2-2. 정책제안

9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벚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 및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농어촌, 도서(섬), 산간벽지 및 공단지역 주민 등

- 시간 소외계층은? 

(예.일-여가균형(WLB Ver.2) 정책)

(예.문화소외계층 범위)

2. 문화정책의 실현

2-2. 정책제안(예.문화비 소득공제)

10

• 문화비 소득공제 현실화

-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자 범위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참여

권 증진 및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시(’18.07.01)되고 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가 급여소득의 상한(총 급

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자들의 범

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도서〮공연비(’18.07.0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07.01~),

신문구독료(‘21.01.01~)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그 대상적 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있음

※ 문화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이하 "문화비") 추가공제(공제한도 100만원까지인정)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시설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설정)

• 최소기준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서비스 거리

(일정수의 주거인구가 문화시설 서비스 경험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소거리, 인구 백분위 90% 기준)

• 단, 전국 평균의 최소기준과는 달리 각 지자체

별로 문화서비스 거리는 달라질 수 있음

11

• 적정기준 : 지역단위 문화시설의 융합적 기능과 복합서비스 제공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융합하는 방안,

시설통합화, 프로그램 통합, 문화적 복합공간 제공 등)

• 적정기준 : 문화활동 공유지와 다양한 생활권 문화공간 확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속 문화공간과 네트워크 공간 확보)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매력도와 문화활력지역)

• 지역의 정주인구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개념으로 접근

12

• 인구소멸지역에서 문화활력지역으로 전환

- 인구문제에 대해 문제해결형 문화적 접근 방법

- 문화매력도를 위한 지역역량 개발, 문화활력지수 개발, 문화활력지역 지정

- 지역별로 문화경쟁력 차별화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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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경력 관리)

13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로 치유)

14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돌봄
/ 정신건강 치유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항.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1차기본계획 : ‘21~24)

soyoung@kcti.re.kr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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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제안(예.문화경력 관리)

13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로 치유)

14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돌봄
/ 정신건강 치유

2.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구조

2-2. 정책제안(예.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항.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1차기본계획 : ‘21~24)

soyoung@kcti.re.kr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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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현장의 제언

손미정(예술의전당)

들어가는 말

2020년 이후 유럽의 다양한 문화정책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예술의 ‘수월성’과 더불어 ‘접근
성’확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예가 많았다. 많은 나라들이 문화예술을 복지정책과 더불어 
살펴본다는 뜻이며 소비행위만이 아닌 문화예술에의 접근 자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우리나라에는 ‘향유’라는 단어가 2005년 문화예술진
흥법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화 복지와 관련한 조항에 사용된 것은 2012년이 되어서야 등
장하였다. 2010년 이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예술의 사회
적 가치가 주목받게 되었는데, 예술이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협동 및 포용력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예술에 있어서 창작과 소비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면서 
예술영역에 대한 기존의 범주가 변화하고 있고,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한 창작하고 참여
하는 주체가 전문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확장됨으로써 과정중심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을 창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예술 개
념이 강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달라진 예술관
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이기를 바란다.
  

본문

몇 년 전부터 예술지원정책, 관련논문, 연구자료 등을 살펴보면 과거 콘텐츠 제작이나 창작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책이 서서히 예술을 즐기는 일반 국민들의 ‘향유’로 옮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은 문화관련 지원정책이 국민복지 시스템과 결합되어 문화소외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소소한 제언이다.

1. 문화권 보장을 위한 공공문화서비스 
발제문에 따르면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문화권, 문화향유권, 문화참여권 등의 개념
들의 설명과 함께 이러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수적이며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문화라는 부분은 공공재적으로 해석되며 기본권처럼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
로 향유에 있어서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그 간극을 정책으로 메
워주어야 한다. 현장에 있다 보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아무래도 문화에 관
심이 많은 층이 되며 주요 소비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
를 획득하기 이전의 중요한 점은 어릴 때의 경험이라고 보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어릴 때 
문화적 경험이 있었던 아동은 청년기, 성인기를 그냥 지나더라도 후에 문화애호가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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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으로 어릴 때 문화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입시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지만 교육 분야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아동기 때 학교 교육이 문화권을 학습권의 일환으
로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문화바우처로 그치는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갈 수 있다고 하겠다. 문화소외계층일수록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
문에 바우처를 쓰고 싶어도 동반해 줄 어른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설사 현장에 혼자 오더라도 
바우처를 쓰는 행동 자체가 어린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솔자가 있는 학교나 
지역 소단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고를 받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의 사회공헌 사업도 필수적으로 사회소외계층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
하고 나머지를 좌석을 일반 시민에게 오픈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심하게 관
리하지 않으면 그러한 정보접근이 원활한, 유료 티켓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일반 애호가들로만 
객석이 채워질 수도 있다. 현재 각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기본 문화권 획득
을 위한 교육, 복지와 연결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2. 문화안전망의 범위
또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제기된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난 코로나 상황과 
얼마 전 이태원 사고 때에도 경험하였듯이 국가 재난 초기에 일률적인 멈춤은 국민으로서 감
수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산업적인 여파를 고려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태원 사고 때 많은 공연들이 추모기간에 갑작스럽게 공연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서는 공연단체에게 추모의 방법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1년 내내 준비
한 공연을 뜻하지 않게 못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기획사들의 경제적 손실과 그 공연에 생계가 
딸린 스탭들의 허탈함도 안타까왔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서
는 공연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공연시작 전 짧은 추모 연주를 덧붙이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추모를 하는 모습에서 자율적이면서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모습이 느
껴졌다. 문화안전망은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급
자의 안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3. 문화정책실현 방법 중 문화시설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문화를 향유하는데 공공문화시설이 근거리에 있다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년
에 한 번 공공기관의 문화지원 실태를 심사하거나 새로운 문화시설의 설립을 주장하는 다양한 
문건들을 보면 기존 문화시설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그 지역의 문화서비스가 제
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문화소비자들이 문화향유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
각하는 것은 그 콘텐츠의 수준이라고 한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짐에 따라 방송프로그램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
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작비의 부족이나 지역의 열악함을 이유로 부
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묵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시설 최소기준이나 적정기준을 설정
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
에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매개자들(기획자, 예술교육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들을 참여시키려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

다. 어느 정부시절에 수없이 많이 생겼던 도서관이 지금은 반대로 많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들
은 적이 있다. 동네 주요 문화시설로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굳이 들지 않
더라도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네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면 문이 닫히는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4. 문화 매게자를 위한 지원
위의 살펴본 여러 가지 사안들은 주로 지역이나 문화시설 등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면 필
자는 그 모든 것 위에 문화예술 기획자, 매개자들에 대한 인력양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
다. 물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직접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자신의 분
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가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융합의 
시대, 공간의 개념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문화예술 콘텐츠로 일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예술기관에서 행정가로만 머무는 사람들 대신 다
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매개자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소
기준과 적정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문화시설을 구비하여도 그 공간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자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화려
하게 지어져 있는 문화시설이 몇몇 우수기관을 제외하면 주말에만 운영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곳이 많다.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문화예술기획자, 예술교육자 등 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불필요한 자격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나이와 상관없
이 많은 경험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르 간 융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타문화와 
우리문화를 비교하여 좋은 점을 뽑아내는 혜안을 가진 우수한 청년 인원들을 문화예술매개자
로 키우기 위한 장기 계획도 매우 필요하다. 그만큼 시설보다는 그 곳을 채우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5. 단순 학습에서 문화 향유를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서비스
사실 지금도 동네마다 사설 교습소,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
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화 향유 차원이 되려
면 문화경력 관리 제안에서 보듯이 단순 학습 이후에 자신들이 학습으로 배운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들이 권역, 역할을 구분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발현의 
장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학습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영국 맨체스터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전 한국에 내한 했었다. 그때 필자는 한국의 고
령자들을 위한 하루짜리 연극 워크숍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연극을 해보지 않은 
70-80대의 고령자가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언어로 혹은 몸짓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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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으로 어릴 때 문화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입시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지만 교육 분야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아동기 때 학교 교육이 문화권을 학습권의 일환으
로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문화바우처로 그치는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갈 수 있다고 하겠다. 문화소외계층일수록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
문에 바우처를 쓰고 싶어도 동반해 줄 어른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설사 현장에 혼자 오더라도 
바우처를 쓰는 행동 자체가 어린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솔자가 있는 학교나 
지역 소단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고를 받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의 사회공헌 사업도 필수적으로 사회소외계층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
하고 나머지를 좌석을 일반 시민에게 오픈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심하게 관
리하지 않으면 그러한 정보접근이 원활한, 유료 티켓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일반 애호가들로만 
객석이 채워질 수도 있다. 현재 각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기본 문화권 획득
을 위한 교육, 복지와 연결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2. 문화안전망의 범위
또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제기된 문화안전망의 개념은 문화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난 코로나 상황과 
얼마 전 이태원 사고 때에도 경험하였듯이 국가 재난 초기에 일률적인 멈춤은 국민으로서 감
수할 수 있으나 장기화 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산업적인 여파를 고려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태원 사고 때 많은 공연들이 추모기간에 갑작스럽게 공연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서는 공연단체에게 추모의 방법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1년 내내 준비
한 공연을 뜻하지 않게 못하게 되어 망연자실한 기획사들의 경제적 손실과 그 공연에 생계가 
딸린 스탭들의 허탈함도 안타까왔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서
는 공연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공연시작 전 짧은 추모 연주를 덧붙이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추모를 하는 모습에서 자율적이면서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모습이 느
껴졌다. 문화안전망은 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급
자의 안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3. 문화정책실현 방법 중 문화시설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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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들을 보면 기존 문화시설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그 지역의 문화서비스가 제
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문화소비자들이 문화향유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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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매개자들(기획자, 예술교육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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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들이 권역, 역할을 구분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발현의 
장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학습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영국 맨체스터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 전 한국에 내한 했었다. 그때 필자는 한국의 고
령자들을 위한 하루짜리 연극 워크숍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연극을 해보지 않은 
70-80대의 고령자가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언어로 혹은 몸짓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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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느낀 적이 있다. 그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손에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에 눈물짓는 다른 사람들과 눈길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그 분들
의 표정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정부의 문화정책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본 공연 한편이 어린 소년의 눈을 뜨게 해주
어 먼 훗날 그 소년이 올림픽 개막식의 감독으로 활약하는 날이 올 수 도 있다. 이렇듯 문화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뀌면서도 긴 호흡으로 지속성 있게 계속되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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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론문_주효진(가톨릭관동대)

토론문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 1-1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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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화화진진흥흥  기기본본계계획획  수수립립  포포럼럼  토토론론문문  □□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발표자의 “모두를 위한 문화실현”의 제목에 우선적으로 큰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큰 의문감이 드는 것

이 사실입니다.

발표문에서는 ‘문화권부터 국가 최소기준’까지 모두를 위한 문화를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들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역시 전문가로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실현’부분의 내용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 본 논문에서 향후 연구자께서 연구내용을 발전시키면서 고려할만한 사

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두”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론적 그리고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적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정책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법령(제도) 그리고 예산부분

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향후 실현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변

화·발전시키면서 구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규모에서 지역의 정주인구 개념을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자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행

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소멸지역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문화적 측면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

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문화경력 관리의 정책제안의 경우에도 토론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계와 

연령의 경우에는 좀 더 고민해 보는 것과 함께 내용(분야, 유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문화로 치유라는 정책제안에서는 ‘문화치유’라는 부분의 임상의학적 측

면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변화발전이 필요하며, 최근 많

은 정책연구 및 임상연구와의 융·복합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림치

유, 농업치유, 해양치유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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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여섯째, 정책의 경우 최근에는 융·복합 관점이 주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모두를 

위한 문화와 관련한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함으

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서 아주 좋은 논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게 해 주신 발표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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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서우석
서울시립대

[ 1-2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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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수수립립을을 위위한한 포포럼럼>>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주최: 한국문화정책학회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D-볼룸

목목차차

• 논의의 배경
• 창작/참여 분야 기본방향 제안

• 문화권 보편적 실현
• 문화의 가치 확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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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의의의의 배배경경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창창작작//참참여여 관관련련 연연혁혁

• 문화기본법 제정 (2013.12.30)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년~2019년) 수립 (2015.7.28)

•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5.16)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2021.9.24)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 (2022.7)

4

문문화화권권과과 기기본본이이념념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로서 문화기본법(제8조)

• 문화기본법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제4조)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문화권의 신장(제8조 3항 6호) 포함하도록 명시

• 문화권이 적용되는 활동은 자유로운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 문
화 향유로 구분되며 이 발표에는 이 중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활동 참여를 다룸

• 기본이념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 목적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원리로 제시하여 문화정책 방향 제시(제2조)

5

제제11차차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창작은 5개 정책과제 중 “문화
진흥 기반 구축＂에서 제시

• 문화재정 확충, 공정거래 및 창작지원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문화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 제시

• 문화예술 창작 기반 구축으로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문화예술
후원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예술 유통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제시

• 창작 관련 주요 과제를 망라하였으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
과의 관계, 문화진흥기본계획 포함 사항 등과의 관련성은 명
시되지 않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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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의의의의 배배경경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창창작작//참참여여 관관련련 연연혁혁

• 문화기본법 제정 (2013.12.30)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년~2019년) 수립 (2015.7.28)

•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5.16)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2021.9.24)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발표 (2022.7)

4

문문화화권권과과 기기본본이이념념

•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로서 문화기본법(제8조)

• 문화기본법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제4조)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권 인정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문화권의 신장(제8조 3항 6호) 포함하도록 명시

• 문화권이 적용되는 활동은 자유로운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 문
화 향유로 구분되며 이 발표에는 이 중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활동 참여를 다룸

• 기본이념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 목적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원리로 제시하여 문화정책 방향 제시(제2조)

5

제제11차차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창작은 5개 정책과제 중 “문화
진흥 기반 구축＂에서 제시

• 문화재정 확충, 공정거래 및 창작지원 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 문화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 제시

• 문화예술 창작 기반 구축으로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문화예술
후원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예술 유통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제시

• 창작 관련 주요 과제를 망라하였으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
과의 관계, 문화진흥기본계획 포함 사항 등과의 관련성은 명
시되지 않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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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비비전전 22003300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2030년 목표시점의 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문화비전 2030의 내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은 아니나, 문회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제시된
가치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여 9대 의제 제시

• 개인의 자자율율성성 보장을 위한 의제로 개인의 문화권 확대,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
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 제시

• 공동체의 다다양양성성 실현을 위한 의제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
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제시

• 사회의 창창의의성성 확산을 위한 의제로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
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

• 창작은 주로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
태계 조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에 제시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도 관
련 내용 포함

7

윤윤석석열열정정부부 문문화화정정책책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윤석열정부 문화정책의 내용은 아래의 발표문 참조

•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최성희, 한국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9.23). 

• “자유, 공정, 문화매력국가. 제20대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의의” 
조현성, 『에이스퀘어』, Vol.01 (2022.01). 

• 자유, 공정의 가치를 문화정책에 적용
• 개인의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참여하는 자유 시민의 상 제시
• 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중요

• 문화정책의 목표이자, 결과로서 문화매력국가 제시
• 보편적 문화복지 수혜자인 자유 시민에 의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 세부적으로는 예술인 지원체계 강조, 예술 산업화 지원, 예술인 안
전망 강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 두드러짐

8

창창작작//참참여여 분분야야 기기본본방방향향 제제안안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모모두두에에 의의한한 문문화화매매력력국국가가””

• “모두”에 대한 강조는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의지로 해석
• 문화기본법에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 구현을 위해 차별적 결과를 낳는
제약요인들을 파악하여 극복하는 노력 필요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기본 출발점으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이 보
장되어야 함

• 문화권 실현의 차별적 결과를 낳는 장애요인은 신체 장애도 있으나 일반
국민이나 예술인이 겪는 계기성 장애도 있음. 

• “문화매력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 목표로 이해
•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공간적 확장과 영역 확장이 필요함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과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기본법의 기
본이념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내용적으로는 실현될 것으로 판
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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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비비전전 22003300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2030년 목표시점의 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문화비전 2030의 내용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은 아니나, 문회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제시된
가치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여 9대 의제 제시

• 개인의 자자율율성성 보장을 위한 의제로 개인의 문화권 확대,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
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의 실현 제시

• 공동체의 다다양양성성 실현을 위한 의제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
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제시

• 사회의 창창의의성성 확산을 위한 의제로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
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

• 창작은 주로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
태계 조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에 제시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제시도 관
련 내용 포함

7

윤윤석석열열정정부부 문문화화정정책책에에서서 창창작작//참참여여
• 윤석열정부 문화정책의 내용은 아래의 발표문 참조

•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최성희, 한국
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9.23). 

• “자유, 공정, 문화매력국가. 제20대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의의” 
조현성, 『에이스퀘어』, Vol.01 (2022.01). 

• 자유, 공정의 가치를 문화정책에 적용
• 개인의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참여하는 자유 시민의 상 제시
• 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중요

• 문화정책의 목표이자, 결과로서 문화매력국가 제시
• 보편적 문화복지 수혜자인 자유 시민에 의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 세부적으로는 예술인 지원체계 강조, 예술 산업화 지원, 예술인 안
전망 강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 두드러짐

8

창창작작//참참여여 분분야야 기기본본방방향향 제제안안

““모모두두를를 위위한한,, 모모두두에에 의의한한 문문화화매매력력국국가가””

• “모두”에 대한 강조는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의지로 해석
• 문화기본법에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 구현을 위해 차별적 결과를 낳는
제약요인들을 파악하여 극복하는 노력 필요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기본 출발점으로 자유로운 창조 활동이 보
장되어야 함

• 문화권 실현의 차별적 결과를 낳는 장애요인은 신체 장애도 있으나 일반
국민이나 예술인이 겪는 계기성 장애도 있음. 

• “문화매력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 목표로 이해
•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매력국가”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체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공간적 확장과 영역 확장이 필요함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과 문화의 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기본법의 기
본이념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내용적으로는 실현될 것으로 판
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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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작작 참참여여 분분야야 문문화화진진흥흥 기기본본계계획획

문문화화권권 보보편편적적 실실현현
• 자유로운 창조 활동

• 예술인 권리 보장에 따른 창작활동
• 예술인 조합 활동을 통한 권익 보
호

• 장애요인 극복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신체 장애)
• 예술인 안전망 확충과 재난극복 문
화예술서비스 제공 (계기성 장애)

• 참여 확대
• 예술인 결합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 세대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차별화
• 언택트 문화 활동 기반 강화

문문화화의의 가가치치 확확산산
• 주체 역량 강화

• 예술인 자생 기반 확충
• 민간 부문과 협업 협치 확대
•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공간적 확장
• 지역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 문화공간의 다각적 확장
• 다각적 다층적 글로벌 협력 지원

• 영역 확장
• 예술과 기술 융합 활동 지원
• 예술과 산업 연계성 확보
• 예술 기반 지역 브랜드 강화

11

문문화화권권 보보편편적적 실실현현

자자유유로로운운 창창조조 활활동동

•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을 통한 창조 활동은 문화권의 핵심
• 헌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 필요
•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1항)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2항)을 명시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제7조)와 예술지
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제11조) 명시

• 직업적 권리 증진을 위한 예술인조합 구성 및 활동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예술인들의 조합 결성 및 협의
요청 권한을 명시(제14조)

13

장장애애요요인인 극극복복
• 문화권의 보편적 실현을 어렵게 하고 차별적 결과를 낳게 하는 장
애요인을 신체적 요인과 계기성 요인으로 구분

• 신체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문화권 실현이 어려웠던 장애인 예술활
동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계기성 장애요인은 예술인과 일반 국민을 구분해서 논의
• 예술인의 계기성 장애요인으로는 실업이나 산재에 의해 예술활동
중단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어 예술인 안전망 구축 진행 중

•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가입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
연가입 방식 도입이 추진 중

• 예술인 조합을 바탕으로 공제회 활동이나 소액금융 사례 존재

• 일반 국민의 계기성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재난극복에 도움되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이 있음

• 재난극복을 문화예술 치유사업 전개 중

14



   5554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창작/참여 분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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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권권 보보편편적적 실실현현
• 자유로운 창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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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의의 가가치치 확확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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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자생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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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여여 확확대대
• 예술인 결합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 예술인과 생활문화의 결합 확대 지원으로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예
술생태계 강화

• 언택트 문화활동 기반 강화
• 코로나 감염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온라인 전환 증가
• 디지털 환경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양상 변화
• 플랫폼 경제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 편입
• 감염 위기가 상존하는 뉴노말 시대 언택트 문화활동 기반 강화 필요

• 세대별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차별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 해소되는 현실에서 세대간 감성 차이 심
화

• 세대별 감성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및 홍보 전략 차별화로 문화활동 참
여 확대 추진

15

문문화화의의 가가치치 확확산산

주주체체 역역량량 강강화화

• 예술인 자생 기반 확충
• 예술시장 성장 지원

• 예술시장 투자 확대와 예술가 수입원 개선의 접점 확대
• 불공정 거래 가능성의 지속 관리를 통한 건전한 예술시장 성장 환경 조성

• 예술의 기업가적 활동 지원
• 예술가의 시장 적응력, 브랜드 관리 역량 향상 등 지원, 컨설팅 수행

• 사례: 서울문화재단과 롯데백화점 협업 사례로서 S스토어

17창작레지던시와 아트마켓의 결합으로 예술가의 수입 창출과 시장 적응력 제고

주주체체 역역량량 강강화화
• 민간 부문과 협업 협치 확대

• 다양한 민간 주체에 의해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의 창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민간 주체 협력 필수
• 그동안 정책 지원 기관과 문화예술 주체 사이의 관계만이 주목되었으나,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과성 증진 요구됨

18
미국의 Creative Placemaking 사업의 다양한 주체들

(출처. https://mainstreetagency.org/blog/creative-plac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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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체체 역역량량 강강화화

•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문화의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예술대학 지원 바탕으로 예술인 후속세대 양성 강화

19ARTE의 2021 문화예술교육혁신 시범사업

공공간간적적 확확장장

• 지역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 다양한 재생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문화공간 창출
• 창작 레지던시의 전국적 확장
• 관계인구 선도자로서 예술가의 가능성 증대

20

폐교를 개조하여 도내 작가와 도외 작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제주 예술곶 산양 레지던시

공공간간적적 확확장장

• 문화공간의 다각적 확장
• 문화기반시설 확장이 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이었으나 인구 소멸 상황
에서 확장 어려움

• 문화기반시설의 지리적 접근성과 시간적 접근성 개선에도 한계
• 공공공간을 이용한 예술 작업 확대

• 거리예술 활성화와 공간과 예술의 결합 강화

• 민간영리시설을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
• 문화도시 춘천의 <도시가 살롱>: 책방, 카페, 농가, 식당, 공방, 게스트 하우스
등의 공간 주인장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기획 경험과
지역문화 가치 발견

21

공공간간적적 확확장장

• 다각적 다층적 글로벌 협력 지원
• 서구 예술가와 개도국 예술가 사이의 매개 역할 수행
•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 공감과 확산의 노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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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역역 확확장장

• 국내 예술과 기술 융합을 지원하는 공공과 민간의 사업 확장
추세

• 지속적 투자와 민간 분야 매칭 투자 및 협업으로 사업 성과 축적 필요
•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매개하는 융합예술 발굴

23
현대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프로젝트를 통한 AI 디자이너와 설치미술가 협업 성과 전시 (출처. 매일경제
“현대차그룹 제로원, `예술가·개발자 프로젝트 전시회` 선봬” (2020.11.03)

영영역역 확확장장

• 예술 기반 지역 브랜드 강화
• 공공예술 사업에 지역 문화정책 주체의 참여 확대 필요
• 공공예술 분야 중앙과 지자체의 전략적 협력 사업을 통한 국가적 랜
드마크 창출 시도 필요

24

서울시 만리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미술 “윤슬”

재재원원 조조달달 방방안안

• 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
용에 관한 사항(제8조 3항 10호) 포함 필요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문화 분야가 선도적 역
할을 수행하는 상황

• BTS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력 1위로 '문화콘텐츠 강국＇의 한국
이미지 각인 (문체부 2021 국가이미지 조사)

• Bloom Consulting의 국가 브랜드 순위 조사에서도 한국이 최근 세
계 20위로 약진한 원인을 한국의 문화산업, 뷰티산업으로 분석

• “문화 분야는 국가 재원 배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문화매력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25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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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글- 김승일

 
 먼저 본 발표를 위하여 원고를 준비하신 발제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이 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보편적 문화 복지 수혜자인 자유 시민에 의한 문화매력 국가
를 제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의 가치 확산과 주체역량 강화의 일환으
로 예술인 자생기반 확장과 시장성장 지원, 예술가의 수입원 개선, 예술
가의 기업가적 활동지원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화진흥 수립에 중요한 
논제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의 국가브랜드 향상에 비해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재원이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문화매력 국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증액의 
조건이 해결되기 위한 방안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지 의견을 여쭈어 봅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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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이윤정((대한무용협회 인천부지회장)

창작 참여 분야 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의 가치 확산  
  주체 역량 강화
   ◇예술교육 혁신과 예술대학 지원
    • 문화의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초·중학교 교과목에 무용교육포함이 시급하다.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개성과 적   
     성을 살리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예술교과(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 예술대학 지원 바탕으로 예술인 후속세대 양성 강화
     :많은 대학에서 예술대학 특히 무용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에는 음악학과와 무용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  
     과는 균형잡힌 예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천예술계의 현실이  
     다. 즉, 예술가 양성이 인천시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   
     다. 예술고등학교 – 예술대학을 거쳐 예술단체로 이어져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예술대학이 없는 상황으로 예술가 양성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  
     다.

  ◇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을 통한 창조 활동은 문화권의 핵심
    • 헌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자유로운 예술 활동 보장 필요
    • 헌법 제22조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1항)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2항)을 명시
     :헌법 제22조는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이 예술의 자유를 누  
      리기 위해선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정된 예술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  
      로써 보호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가 양성(초-중-고(예술고등학교)-예  
      술대학교) 구조가 각 시·도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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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2-1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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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들들어어가가며며ⅠⅠ  

ⅠⅠ 들들어어가가며며

4

1. 배경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문화유산 분야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8.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최상위 계획으로서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문제: 실효성이나 활용도 낮음

→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전통문화 분야와의 정합성 필요

ⅠⅠ 들들어어가가며며

5

2. 목적

문화유산및전통문화(특히문화유산) 분야의주요계획검토를통한이슈도출

문화유산및전통문화분야를둘러싼최근의환경변화분석

 2차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시정합성제고방안마련

-관련정책목표: 우리문화의매력나누고더하기

-관련정책과제: 전통문화의새로운가치창출과한국어확산,한류확산을위한

지원방안마련,국제문화교류, 남북문화, 기록을통한일상의문화화

*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차(2022년) 문화진흥기본계획정책목표및정책과제(안)’

PART 02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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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7

문화재법령제정연혁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유형/기능분법, 공간대상법령제정증가추세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8

문화재분야각종계획들

계획수립이포함된법령(기간) 비전및비법정계획(연도)

문화재보호법(22-26)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201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18-27)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202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4-28)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
래 전략(202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2-26) 문화재 활용정책 로드맵
(201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21-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2-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2-26)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3-27)

11..  최최상상위위::  문문화화재재보보존존,,관관리리,,활활용용기기본본계계획획((22002222~~22002266))

9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22..  제제22차차무무형형문문화화재재보보전전및및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22002222~~22002266))

10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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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세계계유유산산보보존존･･관관리리및및활활용용종종합합계계획획((22002222--2200226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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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44..  문문화화재재행행정정 6600년년기기념념 66대대미미래래비비전전

12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55..  최최근근문문화화재재분분야야주주요요키키워워드드

13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출처: 각 계획에서 재구성

구구분분
문문화화재재기기본본계계획획
((22002222--22002266))

무무형형문문화화재재기기본본계계획획
((22002222--22002266))

세세계계유유산산종종합합계계획획
((22002222--22002266))

포포스스트트코코로로나나
문문화화유유산산미미래래전전략략((22002200))

문문화화재재행행정정6600년년
정정책책미미래래

비비전전마마련련연연구구((22002211))

보보존존

관관리리

• 지속가능성

• 스마트행정

• 미래지향적보호체계

• 전승공동체육성

• 지속가능성

• 포괄적･체계적관리

• 인공지능

• 데이터댐

• 생활환경개선

• 환경친화적

• 지속가능성
• 무형유산신기술적용
• 기후변화
• 탄소제로
• 국가유산
• 지역주민삶의질

교교육육

･･

활활용용

• 문화향유권

• 지역재생, 경제가치

• 현장･수요자

중심교육

• 무형문화재공개행사
• 문화재활용사업

• 무형유산산업화

• 체험,교육기반

• 콘텐츠,향유기반

• 공개행사

• OUV 활용및
문화자원화

•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 세계유산축전

• 치유공간

• 향유지원플랫폼

• 새로운가치
• 체험, 교육
• 사회다양성

국국제제

협협력력

• 세계와함께누리는
우리문화유산

• K-무형유산
• 교류기반

• 국제협력강화 -
• 국제교류협력강화
• 역사왜곡대응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14

6. 시사점

문화유산의대상이나기능이세분화, 다양화, 확대되고있음

최근공간단위의법령의증가와이에따른계획이수립되는경향

주요키워드: 미래가치, 디지털, 지속가능성, 산업, 콘텐츠, 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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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 포괄적･체계적관리

• 인공지능

• 데이터댐

• 생활환경개선

• 환경친화적

• 지속가능성
• 무형유산신기술적용
• 기후변화
• 탄소제로
• 국가유산
• 지역주민삶의질

교교육육

･･

활활용용

• 문화향유권

• 지역재생, 경제가치

• 현장･수요자

중심교육

• 무형문화재공개행사
• 문화재활용사업

• 무형유산산업화

• 체험,교육기반

• 콘텐츠,향유기반

• 공개행사

• OUV 활용및
문화자원화

•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 세계유산축전

• 치유공간

• 향유지원플랫폼

• 새로운가치
• 체험, 교육
• 사회다양성

국국제제

협협력력

• 세계와함께누리는
우리문화유산

• K-무형유산
• 교류기반

• 국제협력강화 -
• 국제교류협력강화
• 역사왜곡대응

ⅡⅡ 문문화화유유산산분분야야주주요요계계획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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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문화유산의대상이나기능이세분화, 다양화, 확대되고있음

최근공간단위의법령의증가와이에따른계획이수립되는경향

주요키워드: 미래가치, 디지털, 지속가능성, 산업, 콘텐츠, 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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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공예)

 공예종사자의 91.6% 연매출감소(7% 휴업경험)

 국내유통및판로확보어려움토로 79%, 해외판매활동(박람회및전시회) 경험전무종사자 97.7%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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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국악)

 다른예술장르에비해국악분야활동 ‘19년대비 ‘20년 5.5배감소

출처: 문예연감2021(2020년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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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국악)

 ’20년기준전년대비횟수가연희 > 기악 > 합창 > 성악 > 복합의순으로공연횟수비율감소

출처: 문예연감2021(2020년도판)



   8180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PART 03

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6

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공예)

 공예종사자의 91.6% 연매출감소(7% 휴업경험)

 국내유통및판로확보어려움토로 79%, 해외판매활동(박람회및전시회) 경험전무종사자 97.7%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17

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국악)

 다른예술장르에비해국악분야활동 ‘19년대비 ‘20년 5.5배감소

출처: 문예연감2021(2020년도판)

18

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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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1. 전통문화분야생태계위기(무형문화재)

 보유자(평균 74세), 전승교육사(평균 64세) 고령화문제와전승단절위기

 전승위기종목 35종목(예능 5, 기능 30)

 하지만, 이수자의증가는점차전통문화의저변이넓어지고있는기회

출처: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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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2. 문화유산정책의방향

문화유산헌장개정: 보존중심에서다양한가치중심으로변화

출처: 문화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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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정책의방향

지역, 공간, 비지정, 진흥으로의전환

출처: 문화재청(2019).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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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정책의방향

산업, 보존관리체계, 활용, 디지털, 사회문제대응, 국제교류협력

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행정 60년 정책미래 비전 마련 연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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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정책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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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22

2. 문화유산정책의방향

산업, 보존관리체계, 활용, 디지털, 사회문제대응, 국제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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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유산관련대외정책동향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디지털

출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행정 60년 정책미래 비전 마련 연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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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문화(무형유산) 정책분야변화방향

 온라인, 전승공동체, 소멸위험무형문화유산보호, 문화욕구, 디지털, 콘텐츠, 향유, 국제협력

출처: 문화재청, 2022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구구분분 환환경경변변화화 구구분분 환환경경변변화화

포스트코

로나

• 비대면선호증가

• 관광산업위축

• 치유, 회복을위한힐링문화요구

• 공동체약화

사회, 문화

인구구조변

화

• 저출산, 고령화등인구감소

• 1인가구, 다문화가정증가

• 도시집중화심화, 지방소멸위험

• 삶의질중시, 욕구의다변화

4차산업

혁명과한

국판뉴딜

정책

• 디지털및빅데이터기술발전

• 실감형기술활성화

• 디지털/그린뉴딜로일자리창출

• 포용사회로도약

K-Culture 

확산

• 한류문화콘텐츠확산

• 무형유산관련주변국의역사왜곡

• 인류무형유산보호를위한국제적협

력추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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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전전통통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  유유통통))

국국제제교교류류 시시설설운운영영
매매장장문문화화재재
발발굴굴

문문화화유유산산향향유유 공공연연‧‧축축제제
콘콘텐텐츠츠
제제작작‧‧보보급급

문문화화유유산산
교교육육

한한국국문문화화재재재재단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국국립립국국악악원원 ㅇ ㅇ ㅇ ㅇ ㅇ ㅇ

국국립립무무형형유유산산원원 ㅇ ㅇ ㅇ ㅇ ㅇ

한한국국공공예예··디디자자인인문문화화진진흥흥원원 ㅇ ㅇ ㅇ ㅇ

국국립립박박물물관관문문화화재재단단 ㅇ ㅇ ㅇ ㅇ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위위원원회회 ㅇ ㅇ

한한국국관관광광공공사사 ㅇ ㅇ ㅇ ㅇ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진진흥흥원원 ㅇ ㅇ

전전통통공공연연예예술술진진흥흥재재단단 ㅇ ㅇ

유유관관협협회회 한국문화유산협회
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한국문화재
지킴이단체연합회

 전통문화관련유관기관현황: 협업을통한생태계회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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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보존의대상에서활용의원천으로

산업, 활용, 디지털, 사회문제해결, 국제사회기여등새로운기능부각

전통문화분야경쟁력, 시장성증대

-전통문화및문화유산디자인상품화, 전문인력확보

 현재약한기능이지만, 미래강화되어야하는기능(전문가평가)

“현재수준대비미래중요도가매우높은수준으로평가됨”

-문문화화재재활활용용 (문화재활용정책수립, 문화재콘텐츠개발등)

-국국제제교교류류 (문화재국제교류,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문화재남북교류등)

-문화재교육*출처: 한국행정학회(2021), 문화재청 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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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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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무형유산보호를위한국제적협

력추세

25

ⅢⅢ 고고려려해해야야할할환환경경변변화화

구구분분
전전통통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  유유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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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문문화화재재재재단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국국립립국국악악원원 ㅇ ㅇ ㅇ ㅇ ㅇ ㅇ

국국립립무무형형유유산산원원 ㅇ ㅇ ㅇ ㅇ ㅇ

한한국국공공예예··디디자자인인문문화화진진흥흥원원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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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진진흥흥원원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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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한국문화재
지킴이단체연합회

 전통문화관련유관기관현황: 협업을통한생태계회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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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보존의대상에서활용의원천으로

산업, 활용, 디지털, 사회문제해결, 국제사회기여등새로운기능부각

전통문화분야경쟁력, 시장성증대

-전통문화및문화유산디자인상품화, 전문인력확보

 현재약한기능이지만, 미래강화되어야하는기능(전문가평가)

“현재수준대비미래중요도가매우높은수준으로평가됨”

-문문화화재재활활용용 (문화재활용정책수립, 문화재콘텐츠개발등)

-국국제제교교류류 (문화재국제교류,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문화재남북교류등)

-문화재교육*출처: 한국행정학회(2021), 문화재청 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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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마마치치며며

 유무형과관련된문화유산/전통문화정책은보호중심의규제에서진흥, 조성, 

지원중심으로전환

 문화유산분야에서발표된비전이나계획의방향이나가치가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및과제와연동되길기대

 새로운기본계획은문화분야의최상위계획으로서위상을다지고, 세부

법정계획들이이를바탕으로계획을수립할수있는이정표가되어야함

-이를통해실제활용도나실효성역시높아질것임

THANK YOU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  
FFi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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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을 읽고

문주석(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은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되새겨볼만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첫째,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문화
재보호법(1962~2020)과 문화재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으며,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등에 포함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유산과 기후변
화의 가치, 기술혁신과 세계 속의 변화, 지역성장과 사회통합의 협력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재 행정을 주장하였다. 발표자가 문화유산의 대상이나 기능이 세분화, 다양
화, 확대되는 양상과 공간단위의 법령증가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의 경향으로 제시한 시사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래가치·디지털·지속가능성·산업·콘텐츠·환경·국제협력 등의 핵심어가 수
반하는 중요도에 비하여 세부내용이 소략하여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을 
보존에서 가치로, 지역·공간·비지정·진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 정책의 변화 필
요성에는 공감한다.
  둘째,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통분야 대상은 
공예, 국악, 무형문화재 등이다. 해당분야 종사자수 및 공연 횟수의 감소, 고령화 등의 수치를 
통하여 전통분야 위기를 감지하였다. 전통분야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책의 변화, 경쟁력
과 시장성의 증대, 상품화,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통문화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생태계회복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아픈 지점으로 여겨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동참을 연계하는 방법은 시도되어야할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총론에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각론의 구체적 사항들은 보다 심도있는 논
의와 실행력 있는 세부방안이 요구된다.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의 확산, 지원, 교류 중에서 국제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을 첨언하면서 토론문을 가름하고자 한다. 최근 국공립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개최한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문화교류
는 한국의 드라마와 K-pop에 기인한 양적팽창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를 수반하는 질적 성
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증가와 인식전환이다. 외신들의 분야별 보도에 노출된 핵심어 
중 한국문화[케이 컬쳐]는 11.6%를 차지하여, 외교[한반도 정세, 38.4%]와 방역[코로나19, 
13.7%]에 이어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취재노력도 진행되며, 한류 현상을 ‘케이 붐(K-Boom)'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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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으며, 성장의 원동력을 문화산업의 질적성장, 정부의 체계적 지원, 온라인 콘텐츠 플랫
폼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하였다.1)

  둘째, 한국 문화유산 체험기회의 확대이다. 주한 외국인[유학생, 직장인, 외교사절,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
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2019년 실시한 <주한외국인 대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에서는 총 
46개국 2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줄타기·창덕궁·김장체험 등 총 16종목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500여명의 주한 외국인들에게 농악·아리랑·처용무·판소리·
한산모시짜기·강릉단오제·택견·종묘 등 총 50여 종목을 직접 체험하였다. 2022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에서는 아시아문화예술체험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자원(생활문화, 음식문화, 예
술문화 등)을 기반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차별화된 체험교육 <아시
아 음악과 함께하는 브런치 여행>, <아시아 빵 로드>, <아시아 국수 로드>를 진행하였다.
  셋째, 전통문화를 통한 한류 확산이다. 2022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22 트래디
셔널 코리아(Traditional Korea)’를 개최하였다. 한국 전통의례와 놀이 등 한국전통문화를 한
류 확산의 기폭제로 활용하였다. 전통의례에는 전통혼례복 녹원삼과 청단령, 한지로 제작한 
꽃가마를 전시하였으며, 놀이에는 전통놀이를 현대화한 콘텐츠 ‘우리놀이상자’를 전시하였다.2) 
그리고 2022년 국립국악원에서는 <2022 아시아 궁중음악과 춤의 전승 2>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국제교류진흥원과 함께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케이-커뮤니티 챌린지, K-Community Challenge)’를 개최하였다. 민요·태권무·부채춤·한
복 분야에서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하여 우승팀을 선발하였다. 현재 한류동호회 회원수는 1억5
천명을 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에는 서예·소고춤·한량무·민요 분야를 진행하였으며, 
총 43개국에서 참가하였다. 2020년에는 총 38개국 313명이 강강술래·태권무·민요·탈춤·사물놀
이 분야에 참가하였다. 또한 2021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한국 지역 전통문화 등 다
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매개로 새로운 한류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몽골·스페인·중국·미국 등
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와 소통하고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향후 수립될 ‘2차 문화진흥기
본계획’의 근저에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 지원과 확산을 넘어 교류와 소통의 
핵심어가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진흥은 문화적보수성과 자문화주의에서 탈피하
여 문화적개방성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때, 확산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진단하는 
한국문화의 성장요인 중에는 아시아문화적 특성에 해당하는 가족주의 즉,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한국문화에 다수 있다는 점과 세계 공통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드라마와 케이팝
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대 간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국문화의 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므
로 세련되고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교류와 소
통의 핵심어로 접근하여 풀어내고, 체험하게 한다면, 한 단계 높은 질적성장을 성취 할 수 있
을 것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년 12월 23일자).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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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론문)_조순자(성신여자대학교)

토론문

조순자
성신여자대학교

[ 2-1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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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진님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문

조순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문화유산의 정책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과 현재성을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의 접
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문은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주요 계획 검토 및 
이슈 도출과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될 문화진흥정책 및 문
화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의 큰 맥락, 
즉 ‘문화유산 분야 주요계획’과 ‘고려해야 할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중 공동체종목은 전승 주체가 다양하고,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
관계를 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것인지 될 것
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과 관련하여, 전승공동체는 “보유자, 보
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
체”를 말합니다.1) 2015년 3월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된 23개 신규종목 중 16개 종목이 공동체종목로 지정되었습니다.2) 공동체종목은 보
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즉 ‘자율전승형 보유단체’와 달리 공동체종목의 전승지원 주체가 명확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2012)이자 국가무형문화재(2015)인 아리랑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소절씩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민요로서 전 국민이 전승공동체 일원
이고, 동시에 국악전공자 혹은 보존단체 회원들이 학습하여 가창하는 전문가음악이라는 정체
성을 갖고 있으며 역할도 다릅니다. 또, 김장문화(혹은 김치담그기) 또한 전승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3) 좀 더 확장한다면, 한
국이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북한과 역사적으로 공유성을 가지므로 전승공동
체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과 전승단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정부의 전폭
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단절 종목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하며, 문화정책
의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보다는 보조금, 지원금과 같은 ‘간접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4) 
전승취약종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각 종목이 본질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현재 특별지원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전승자의 자력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현실입
니다.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022-2026)｣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지속
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을 천명하고 있으므

1) 전승공동체의 개념은 2022년 1월 18일 개정, 7월 19일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의 신설 조항 제2조(정의)에 제12호에 따르며,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 범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아리랑(2015.09.), 제다(製茶, 2016.07.), 씨름(2017.01.), 해녀(海女, 2017.05.), 김치 담그기
(2017.11.) 제염(製鹽, 2018.04.), 온돌문화(溫突文化, 2018.04.), 장 담그기(2018.12,), 전통어로방식–
어살(2019.04,), 활쏘기(2020.07.), 인삼재배와 약용문화(2020.12.), 막걸리 빚기(2021.06.), 떡 만들기
(2021.11.), 갯벌어로(2021.12.), 한복생활(2022.07.), 윷놀이(2022.11.11.) 등 16개 종목.

3) 한국의 김치 혹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김장문화’로,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김
치 담그기’로 지정된 바 있다.

4) 정철현, 문화정책(서울: 서울경제경영), 182쪽.



   95

2-1 토론문)_조순자(성신여자대학교)

채경진님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문

조순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문화유산의 정책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과 현재성을 반영한 문제해결 중심의 접
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문은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주요 계획 검토 및 
이슈 도출과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정합성 제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될 문화진흥정책 및 문
화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의 큰 맥락, 
즉 ‘문화유산 분야 주요계획’과 ‘고려해야 할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중 공동체종목은 전승 주체가 다양하고,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
관계를 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것인지 될 것
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과 관련하여, 전승공동체는 “보유자, 보
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
체”를 말합니다.1) 2015년 3월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된 23개 신규종목 중 16개 종목이 공동체종목로 지정되었습니다.2) 공동체종목은 보
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즉 ‘자율전승형 보유단체’와 달리 공동체종목의 전승지원 주체가 명확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2012)이자 국가무형문화재(2015)인 아리랑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소절씩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민요로서 전 국민이 전승공동체 일원
이고, 동시에 국악전공자 혹은 보존단체 회원들이 학습하여 가창하는 전문가음악이라는 정체
성을 갖고 있으며 역할도 다릅니다. 또, 김장문화(혹은 김치담그기) 또한 전승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모호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3) 좀 더 확장한다면, 한
국이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은 북한과 역사적으로 공유성을 가지므로 전승공동
체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과 전승단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정부의 전폭
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단절 종목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하며, 문화정책
의 지원방식을 ‘직접지원’ 보다는 보조금, 지원금과 같은 ‘간접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4) 
전승취약종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각 종목이 본질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현재 특별지원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전승자의 자력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현실입
니다.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022-2026)｣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지속
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을 천명하고 있으므

1) 전승공동체의 개념은 2022년 1월 18일 개정, 7월 19일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의 신설 조항 제2조(정의)에 제12호에 따르며,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 범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아리랑(2015.09.), 제다(製茶, 2016.07.), 씨름(2017.01.), 해녀(海女, 2017.05.), 김치 담그기
(2017.11.) 제염(製鹽, 2018.04.), 온돌문화(溫突文化, 2018.04.), 장 담그기(2018.12,), 전통어로방식–
어살(2019.04,), 활쏘기(2020.07.), 인삼재배와 약용문화(2020.12.), 막걸리 빚기(2021.06.), 떡 만들기
(2021.11.), 갯벌어로(2021.12.), 한복생활(2022.07.), 윷놀이(2022.11.11.) 등 16개 종목.

3) 한국의 김치 혹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김장문화’로,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김
치 담그기’로 지정된 바 있다.

4) 정철현, 문화정책(서울: 서울경제경영),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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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선적으로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35개 종목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테면, 해당종목의 전수생이나 이수자과정에 등록한 사람에게 매월 장학금 명목으
로 최저임금비율을 반영한 일정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인
력의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공단과 협업하여 문화재 종목에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안 드립
니다.

셋째, ‘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보고한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1.5%로 휴식활동으
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1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

여가시간 비중을 보면 휴식활동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 취미오락활동 21.4%, 스포츠 
참여활동 6.5%, 사회 및 기타활동 5.2%, 스포츠 관람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각각 1.7%, 
관광활동 1.3%, 문화예술 참여활동 0.6%로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할동은 
2.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부담 없이 일상 생활속
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노인층은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문화유산활동 접근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노년층을 전통문화지킴이 노인일자리로 연계하
거나 ‘실버농악단’육성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학교수업이나 방과후 활동 등
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초·중등학교의 동아리나 자율학기 수업에도 무형유산 종목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무형유산을 배
울 수 있고 이수자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미
래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킬 주체이며 향유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최근 문화재 분야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전통의 재창조와 과
제와 연결지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이 현대인의 생활문화와 현실적 상황
에 맞게 재창조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함으로써 전통의 고유가치는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의 역사왜곡의 하나인 한복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지난 7월 20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생활’을 ‘일상에서 공감하는 문화재’로

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리브랜딩(rebranding)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5) 리브
랜딩은 한복에 대한 경험의 방향을 바꾸어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
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나 착용하는 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개성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복생활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활성화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복의 전형성 즉 본질적 특징이나 고유 가치를 유지하여야 합니
다. 리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로, 화장품 설화수는 블랙핑크 로제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로 선정, 리브랜딩 전략을 설정하여 중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타겟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를 한복의 일상화에 적용한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콘텐츠 또는 광고를 제작하여 인
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젊은 세대의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
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또는 광고 제작을 통해 “한복은 전통의상”, “한복은 불편해”라는 한
복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시대에 
SNS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젊은 세대(MZ)는 SNS의 주 사용층으로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하여 정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
털 소통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를 겨냥한 문화재정책도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전승자의 의무적인 공연이나 전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단오제와 같이 무
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지역축제가 결합된 성공사례 확산 또는 지자체별 축제나 정부가 기획하
고 있는 ‘세계유산축전’, ‘한국민속예술제’와 같은 행사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결합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역사 깊은 ‘한국민속예술제’는 사라
져가는 민속예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유산의 현재적 전승에 큰 역할을 하
고 있지만, 예술제를 관람하는 관객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회 참여 단체들이 경연을 펼치고 이
를 격려하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축제보다 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속예술제, 세계유산축전과 
같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행사들을 결합하여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처럼 한국을 대표
하는 문화유산축제로 재탄생하는 방향도 기대해봅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 리브랜딩이란,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제품이나 상표의 이미지를 새
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뜻하며, 브랜드가 리브랜딩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경험의 방향을 바꾸고,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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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선적으로 전승단절 위기에 처한 35개 종목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테면, 해당종목의 전수생이나 이수자과정에 등록한 사람에게 매월 장학금 명목으
로 최저임금비율을 반영한 일정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인
력의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공단과 협업하여 문화재 종목에 취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안 드립
니다.

셋째, ‘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보고한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1.5%로 휴식활동으
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1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2021.

여가시간 비중을 보면 휴식활동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 취미오락활동 21.4%, 스포츠 
참여활동 6.5%, 사회 및 기타활동 5.2%, 스포츠 관람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각각 1.7%, 
관광활동 1.3%, 문화예술 참여활동 0.6%로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할동은 
2.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부담 없이 일상 생활속
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노인층은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문화유산활동 접근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노년층을 전통문화지킴이 노인일자리로 연계하
거나 ‘실버농악단’육성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학교수업이나 방과후 활동 등
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초·중등학교의 동아리나 자율학기 수업에도 무형유산 종목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무형유산을 배
울 수 있고 이수자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미
래의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킬 주체이며 향유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최근 문화재 분야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전통의 재창조와 과
제와 연결지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이 현대인의 생활문화와 현실적 상황
에 맞게 재창조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함으로써 전통의 고유가치는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의 역사왜곡의 하나인 한복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지난 7월 20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생활’을 ‘일상에서 공감하는 문화재’로

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리브랜딩(rebranding)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5) 리브
랜딩은 한복에 대한 경험의 방향을 바꾸어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습
니다. 한복은 특별한 날에나 착용하는 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개성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복생활이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활성화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복의 전형성 즉 본질적 특징이나 고유 가치를 유지하여야 합니
다. 리브랜딩의 성공적인 사례로, 화장품 설화수는 블랙핑크 로제를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로 선정, 리브랜딩 전략을 설정하여 중장년층에서 청년층까지 타겟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를 한복의 일상화에 적용한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콘텐츠 또는 광고를 제작하여 인
플루언서 영향력으로 젊은 세대의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
플루언서를 통한 콘텐츠 또는 광고 제작을 통해 “한복은 전통의상”, “한복은 불편해”라는 한
복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시대에 
SNS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젊은 세대(MZ)는 SNS의 주 사용층으로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하여 정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
털 소통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를 겨냥한 문화재정책도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전승자의 의무적인 공연이나 전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단오제와 같이 무
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지역축제가 결합된 성공사례 확산 또는 지자체별 축제나 정부가 기획하
고 있는 ‘세계유산축전’, ‘한국민속예술제’와 같은 행사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결합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63회를 맞이한 역사 깊은 ‘한국민속예술제’는 사라
져가는 민속예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유산의 현재적 전승에 큰 역할을 하
고 있지만, 예술제를 관람하는 관객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회 참여 단체들이 경연을 펼치고 이
를 격려하는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축제보다 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속예술제, 세계유산축전과 
같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행사들을 결합하여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처럼 한국을 대표
하는 문화유산축제로 재탄생하는 방향도 기대해봅니다. 이는 문화재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 리브랜딩이란, 소비자의 기호나 취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의 제품이나 상표의 이미지를 새
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뜻하며, 브랜드가 리브랜딩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경험의 방향을 바꾸고,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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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토론자 : 최 연수1)

문화기본법은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
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진흥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권 확립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
려하고 문화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하
며,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할 목적2)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발제의 테마인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를 이 법의 목적인 제1조(목적)에 적
용해 보면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
하고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으로 정리되는 바 본 질의는 이런 법의 취지를 근간으로 실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획수립(법정, 비법정 포함)들과 개별법들과의 추진체계 관점에
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발제 배경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와 법정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
획과의 ‘정합성’(整合性)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면서 ‘정합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상위계획으
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 점에 크게 공감이 간다. 
‘정합성’이라는 개념 자체만 본다면 문화라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 간
에 충돌과 모순 없이 잘 맞아 전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극대화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실제 문화분야의 다양성과 관점, 입장 차이 등으로 정합성을 이루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비전 및 비법정계획들3)과 각종 개별법4)이 분법화 되는 양상도 끊임없이 나
타나고, 새로운 국정과제나 문화정책 방향을 흔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까지 가세한다면 더
욱더 정합성이라는 요구가 요원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발제자께서는 이에 대한 
고견과 제기하신 정합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란다.

둘째, 문화기본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단계지만,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
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
업에 대한 지원과진흥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시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이 

1) 토론자 최연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공예 디자인학 박
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제2차 공예문화
산업진흥계획 수립 총괄 PM을 맡고 있음

2) 문화기본법(2013.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3) 문화비전 2030,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2019),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전략(2020) 등
4)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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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론문_최연수(한국공예산업연구소)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 방향

토론자 : 최 연수1)

문화기본법은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
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과진흥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권 확립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
려하고 문화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하
며,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할 목적2)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발제의 테마인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를 이 법의 목적인 제1조(목적)에 적
용해 보면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
하고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으로 정리되는 바 본 질의는 이런 법의 취지를 근간으로 실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획수립(법정, 비법정 포함)들과 개별법들과의 추진체계 관점에
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발제 배경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와 법정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
획과의 ‘정합성’(整合性)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면서 ‘정합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상위계획으
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 점에 크게 공감이 간다. 
‘정합성’이라는 개념 자체만 본다면 문화라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 간
에 충돌과 모순 없이 잘 맞아 전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극대화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실제 문화분야의 다양성과 관점, 입장 차이 등으로 정합성을 이루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비전 및 비법정계획들3)과 각종 개별법4)이 분법화 되는 양상도 끊임없이 나
타나고, 새로운 국정과제나 문화정책 방향을 흔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까지 가세한다면 더
욱더 정합성이라는 요구가 요원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발제자께서는 이에 대한 
고견과 제기하신 정합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란다.

둘째, 문화기본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단계지만,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인 「문화예술진
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관련 산
업에 대한 지원과진흥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시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이 

1) 토론자 최연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공예 디자인학 박
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제2차 공예문화
산업진흥계획 수립 총괄 PM을 맡고 있음

2) 문화기본법(2013.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3) 문화비전 2030,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2019), 포스트 코로나 문화유산 미래전략(2020) 등
4)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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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문화재청 소관 법률 12권 별도) 중에서 4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정위원회가 27개로 세분화5)되어 있어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계획의 수립
을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본다. 문화
기본법이 제정되고, 1,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과연 이러한 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웠다고 평가 하는가?

셋째,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2021)」 보고서에 의하면 ①문화정책 범주의 불명확성 ②문화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성격 
무시 ③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 부정합성 ④문화진흥계획의 위상 저하 ⑤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부재 ⑥문화기본법의 위상 하락 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발표자께서는 적합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여기에 빠진 진단과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문화기본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밝힌 ‘문화적 권리’에서 시작되어 여러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문
화산업 지원과 진흥과는 별개로 ‘문화권’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선택이 아닌 필
수사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어느 정도 
‘문화권’의 포괄적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가령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도 문화기본법의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판단이 든다.(※ 현재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
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
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구체적으로 4가지 ‘문화권’
을 규정하고는 있음) 발제자께서는 문화기본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권’이 국제적인 시
대적 요구에도 부응하고 헌법에도 명시화되며, 실효성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체계와 행정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문화재, 문화유산 분
야로 국한하여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공예분야나 전통건축, 전통복식, 전통한
지, 전통음식 등 전통분야에서도 문화기본법과의 정합성 논란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 입법 예고 중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등 11인, 2021년11월 발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의원등 14인, 2020년 9월 발의> 등의 개별법들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고, 여기에 각종 계획수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 문화기본법의 ‘문화권’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p1, 2021.

확립은 문화산업 진흥과 더 이상 별개가 아닌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정합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문화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다른 법정/비법정 계획들과 함께 
문화진흥의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귀한 발표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채경진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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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론문_최연수(한국공예산업연구소)

67개(문화재청 소관 법률 12권 별도) 중에서 4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정위원회가 27개로 세분화5)되어 있어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계획의 수립
을 일원화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본다. 문화
기본법이 제정되고, 1,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과연 이러한 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웠다고 평가 하는가?

셋째,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2021)」 보고서에 의하면 ①문화정책 범주의 불명확성 ②문화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성격 
무시 ③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 부정합성 ④문화진흥계획의 위상 저하 ⑤문화정책 추진
체계의 부재 ⑥문화기본법의 위상 하락 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발표자께서는 적합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여기에 빠진 진단과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넷째, 문화기본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밝힌 ‘문화적 권리’에서 시작되어 여러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문
화산업 지원과 진흥과는 별개로 ‘문화권’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선택이 아닌 필
수사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과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어느 정도 
‘문화권’의 포괄적 근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가령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도 문화기본법의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판단이 든다.(※ 현재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
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
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구체적으로 4가지 ‘문화권’
을 규정하고는 있음) 발제자께서는 문화기본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권’이 국제적인 시
대적 요구에도 부응하고 헌법에도 명시화되며, 실효성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체계와 행정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방향을 문화재, 문화유산 분
야로 국한하여 발표해 주셨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공예분야나 전통건축, 전통복식, 전통한
지, 전통음식 등 전통분야에서도 문화기본법과의 정합성 논란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 입법 예고 중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등 11인, 2021년11월 발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의원등 14인, 2020년 9월 발의> 등의 개별법들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고, 여기에 각종 계획수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제 문화기본법의 ‘문화권’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p1, 2021.

확립은 문화산업 진흥과 더 이상 별개가 아닌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정합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문화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다른 법정/비법정 계획들과 함께 
문화진흥의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귀한 발표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채경진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토론 의견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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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수수립립 포포럼럼

지지속속가가능능 발발전전을을 위위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추추진진방방향향

정정 창창 호호
((한한국국문문화화예예술술위위원원회회 정정책책혁혁신신부부장장))

ⅡⅡ..  기기후후변변화화에에 대대응응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ⅢⅢ..  유유사사재재난난 대대비비 안안전전한한 문문화화기기반반 조조성성

목목 차차

ⅠⅠ..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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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11.. 문문화화기기본본법법과과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주주요요내내용용

22..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관관련련 기기존존 계계획획 환환류류

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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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정의
(제3조)

국가와지자체

문화정책수립 · 시행상

기본원칙

(제7조)

• 문화의다양성과자율성, 문화의창조성확산

• 국민과국가의문화역량을높이기위한지원과여건조성

• 문화활동참여, 문화교육의기회확대, 문화창조의자유가보장

• 차별없는문화복지국가

• 문화가치존중, 문화의역동성을높일수있을것

• 문화의국제교류·협력증진

11..  문문화화기기본본법법과과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주주요요 내내용용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삶의방식, 가치체계, 전통및신념등을포함하는사회나사회구성원의

고유한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특성의총체

국민의권리
(제4조)

• 문화표현과활동에차별이없이(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견해,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 신체적조건등과관계없이) 

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할권리 / ②문화활동에참여할권리 / ③문화를향유할권리

국가의책무
(제5조)

• 진흥정책수립, 재원확충, 효율적인운영(1항) 

• 지자체문화관련계획, 시책, 자원을존중, 지역간문화격차해소(균형잡인문화발전) 

•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장려를위한필요시책마련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제8조)

• 관계중앙기관과의협의(제2항)

• 포함되어야하는내용(제3항) 

- 국가문화발전의목표와방향 / 문화정책기본방향 / 문화진흥법령, 제도마련등기반조성 / 9조각호사항(11개)

- 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 문화권신장

- 문화ㆍ여가시설등의조성과활용 / 문화인력의양성과문화교육의활성화 / 문화정책관련조사ㆍ연구와개발 / 

문화진흥을위한재원조달과그운용 /  감염병등에대한안전ㆍ위생ㆍ방역관리 / 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균형있는문화진흥 / 

그밖에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5 -

22..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관관련련 기기존존 계계획획 환환류류

1. 제 1차문화진흥기본계획중주요지속추진필요과제(1차문화진흥기본계획추진과제전문가성과진단결과)

- 인문정신문화진흥 /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복지강화 / 참여·체감형문화향유환경조성 / 문화인력육성및연구강화 ......

성 과 한 계

1. 지역주민문화향유기반확충

2. 문화재생확대및문화도시조성본격착수

3. 지역의문화기초역량강화지원

4. 생활문화동호회등생활문화프로그램안착

1.지역간문화격차상존

2.지역문화협치구조및자율성한계

3.지역문화의획일화및일상속문화참여부족

≫≫  #격차 해소 #자율성 확대 #다양화 #참여 강화

ㅇ (참고) 문화기본법과지역문화진흥법의기본원칙

문화기본법(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1. 문화의다양성과자율성, 문화의창조성확산

2. 국민과국가의문화역량을높이기위한지원과여건조성

3. 문화활동참여, 문화교육의기회확대, 문화창조의자유보장

4. 차별없는문화복지국가

5. 문화가치존중, 문화의역동성을높일수있을것

6. 문화의국제교류·협력증진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존

2. 제 1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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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1. (법제도) 문화정책이지역발전과연계가능한가능한기본적여건조성

추진방향 : 같아야할것은같게(격차해소, 기본여건조성), 달라야할것은다르게(다양성, 지역의특수성)

≫지역문화의창조성, 자율성과다양성이발현될수있는최소유무형인프라조성

(1)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마련에따른문화분야대응 : 분권위원회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별) 지방시대계획 + (문체부) 부문별계획 >> 양방향식종합계획으로문화분권과균형발전간시너지창출대응필요

ㅇ (중앙)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노동부등부처간문화정책추진체계협업활성화

- 지역연관정책에문화정책이반영될수있는관점에서검토

ㅇ (중앙-지역) 지역이참여하는정책협의기구기능확대

- 전국시도문화국장회의(제2차문화진흥기본계획)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기의제화등지역간균형성확보

- 광역, 기초문화재단등유관기관 협의체소통확대

ㅇ (지역간) 시, 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등지역간문화정책협의기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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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문화화기기본본법법과과 문문화화진진흥흥기기본본계계획획 주주요요 내내용용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삶의방식, 가치체계, 전통및신념등을포함하는사회나사회구성원의

고유한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특성의총체

국민의권리
(제4조)

• 문화표현과활동에차별이없이(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견해,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 신체적조건등과관계없이) 

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할권리 / ②문화활동에참여할권리 / ③문화를향유할권리

국가의책무
(제5조)

• 진흥정책수립, 재원확충, 효율적인운영(1항) 

• 지자체문화관련계획, 시책, 자원을존중, 지역간문화격차해소(균형잡인문화발전) 

• 문화소외계층, 문화활동장려를위한필요시책마련

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제8조)

• 관계중앙기관과의협의(제2항)

• 포함되어야하는내용(제3항) 

- 국가문화발전의목표와방향 / 문화정책기본방향 / 문화진흥법령, 제도마련등기반조성 / 9조각호사항(11개)

- 국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 문화권신장

- 문화ㆍ여가시설등의조성과활용 / 문화인력의양성과문화교육의활성화 / 문화정책관련조사ㆍ연구와개발 / 

문화진흥을위한재원조달과그운용 /  감염병등에대한안전ㆍ위생ㆍ방역관리 / 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균형있는문화진흥 / 

그밖에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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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관관련련 기기존존 계계획획 환환류류

1. 제 1차문화진흥기본계획중주요지속추진필요과제(1차문화진흥기본계획추진과제전문가성과진단결과)

- 인문정신문화진흥 / 문화소외계층대상문화복지강화 / 참여·체감형문화향유환경조성 / 문화인력육성및연구강화 ......

성 과 한 계

1. 지역주민문화향유기반확충

2. 문화재생확대및문화도시조성본격착수

3. 지역의문화기초역량강화지원

4. 생활문화동호회등생활문화프로그램안착

1.지역간문화격차상존

2.지역문화협치구조및자율성한계

3.지역문화의획일화및일상속문화참여부족

≫≫  #격차 해소 #자율성 확대 #다양화 #참여 강화

ㅇ (참고) 문화기본법과지역문화진흥법의기본원칙

문화기본법(제5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1. 문화의다양성과자율성, 문화의창조성확산

2. 국민과국가의문화역량을높이기위한지원과여건조성

3. 문화활동참여, 문화교육의기회확대, 문화창조의자유보장

4. 차별없는문화복지국가

5. 문화가치존중, 문화의역동성을높일수있을것

6. 문화의국제교류·협력증진

1. 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와지역문화다양성의균형있는조화

2.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추구

3. 생활문화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조성

4. 지역문화의고유한원형의우선적보존

2. 제 1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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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1. (법제도) 문화정책이지역발전과연계가능한가능한기본적여건조성

추진방향 : 같아야할것은같게(격차해소, 기본여건조성), 달라야할것은다르게(다양성, 지역의특수성)

≫지역문화의창조성, 자율성과다양성이발현될수있는최소유무형인프라조성

(1)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마련에따른문화분야대응 : 분권위원회와균형발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별) 지방시대계획 + (문체부) 부문별계획 >> 양방향식종합계획으로문화분권과균형발전간시너지창출대응필요

ㅇ (중앙)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노동부등부처간문화정책추진체계협업활성화

- 지역연관정책에문화정책이반영될수있는관점에서검토

ㅇ (중앙-지역) 지역이참여하는정책협의기구기능확대

- 전국시도문화국장회의(제2차문화진흥기본계획)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기의제화등지역간균형성확보

- 광역, 기초문화재단등유관기관 협의체소통확대

ㅇ (지역간) 시, 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등지역간문화정책협의기구활성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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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2) 지방이양사업연착륙장치마련 : 사무이양이곧문화분권? 중앙의역할모색

ㅇ (사후실태조사) 문화분야지방이양사업지속, 확대, 폐지등사후관리파악을위한실태조사와재정지원등인센티브제공

ㅇ (정보교류및학습) 지역별문화정책추진관련투입예산, 인력, 조직, 사업설계등공통운영체계공유로지역간격차해소

- 지역간문화정책흐름의역동성을파악할수있는통합정보시스템 활용확대(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ㅇ (보충성강화) 지역간경합하는공모방식이아닌격차해소, 지역특수성고려등필요한곳에지원가능한지정방식, 포괄보조등지원방법의다변화

(3) 민간재원확보

ㅇ (민간후원활성화) 문화분야기부금세액공제등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법률제9조)

ㅇ (매개인력) 후원매개인력양성(민간기획자, 문화예술관계자 등) 강화및지역문화재단등유관기관파견지원

ㅇ (예술의가치확산) 지역의문화예산관심과지키기, 전국민의문화적관심을끌수있는국가차원의 “문화예술옹호활동” 강화

(4) 자치분권을고려한문화정책전달체계개선

ㅇ중앙정부, 예술위, 산하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문예회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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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중중앙앙정정부부
((문문체체부부))

지지방방정정부부
((시시도도))

지지방방정정부부
((시시군군구구))

문화예술
위원회

에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예술경영
지원센터

지역문화
진흥원

문화원
연합회

…
…

기초
문화재단

생활문화
센터

주민센터

문화도시
센터

지방문화원

광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지역(재단 등) 참여 공모사업 포함

문예회관
문예회관
연합회

국민, 주민, 예술가, 예술단체 등

…
…

…
…

…
…

- 9 -

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2. (참여) 문화가스며드는삶, 일상의문화로생동하는지역만들기 (주민주도)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1) 문화향유 시설 건립중심에서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병행

ㅇ 노후시설 체계적 유지보수 + 주민 중심 활용방안 확대 방안 강구

-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거점별 집중 지원, 접근성이 좋은 기존 공간 재활용(필요시 공간 확대)

- 시공간을탈피한문화활동제공기반조성(디지털화, 온라인,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 평균 13% (2021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예회관 이용률 : 1.4%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cf) 타 공간 이용률 : 주민자치센터(21.5%), 도서관(9.7%), 박물관(4.5%), 민간공연장(4.1%)  / 생활문화센터(0.5%), 문화의 집(0.2%)

(2)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 공유 → 확산

ㅇ (주체성강화) 표현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스스로 문제 발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주체적 문화 공동체 활성화

- 문화공동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동의목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우리동네 문화 유산을 활용한 스토리 있는 <우리 마을 만들기>) 

- 사회적가치와연계가능한주제, 문제해결형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마을단위 주민참여 제안 공모제 실시 등) 

ㅇ (매개인력) 문화기획가 등 문화인력이 다양한 니즈를 갖는 동호회와 매칭,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문화 동호회를 이끌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 체계 운영

(3)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등 종 다양성 확보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지역별 고유문화발굴을 위한 (사례) 교육 등

ㅇ 인문정신문화 교육 강화 : 인문의 가치가 개인의 소양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ㅇ 전국단위 공유체계 및 상호학습 계기 마련 ≫ 지역발전과 문화다양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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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4) 지역의고유문화를발굴하고발전시킬수있는지역연계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

ㅇ지역유관기관간관계조정, 역할및정체성정립

- (예) 지역문화재단(문화프로그램 기획,집행), 지방문화원(향토문화 발굴, 보존, 활용),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 활동지원)

(5)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시도로분산된혁신도시내공공기관간문화연계성확보 (행안부, 국토부협조)

ㅇ이전공공기관들의 사회적책임차원에서시도혁신도시단위의문화분야공동프로젝트 추진으로지역균형발전도모

ㅇ문화가숨쉬는지역상생사업추진, 공공기관평가반영연계등

(6) 지역예술가창작활동지원 강화

ㅇ지역예술가에게가장필요한것 : 공공지원등에관한정보부족 / 창작활동공간부족 / 도전기회부족 / 네트워킹부족

- 정보제공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 확대운영및홍보강화 : 예) 아트누리(공공기관, 지역재단등공공지원관련정보를통합한플랫폼)

- 기존유휴시설을활용한예술창작공간지원육성, 유동인구가있는공공시설에작품전시공간제공

- 시민문화, 생활문화활동대비전업예술가지원비중축소경향 : 문화예술예산중최소일정비율이상은전업예술가지원으로활용

- 지역간예술가들의협업공동프로젝트추진시지자체간보조금공동지원방안검토

- 문화예술종사자네트워킹을활성화할수있는교류프로그램지원



   1111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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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2) 지방이양사업연착륙장치마련 : 사무이양이곧문화분권? 중앙의역할모색

ㅇ (사후실태조사) 문화분야지방이양사업지속, 확대, 폐지등사후관리파악을위한실태조사와재정지원등인센티브제공

ㅇ (정보교류및학습) 지역별문화정책추진관련투입예산, 인력, 조직, 사업설계등공통운영체계공유로지역간격차해소

- 지역간문화정책흐름의역동성을파악할수있는통합정보시스템 활용확대(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ㅇ (보충성강화) 지역간경합하는공모방식이아닌격차해소, 지역특수성고려등필요한곳에지원가능한지정방식, 포괄보조등지원방법의다변화

(3) 민간재원확보

ㅇ (민간후원활성화) 문화분야기부금세액공제등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법률제9조)

ㅇ (매개인력) 후원매개인력양성(민간기획자, 문화예술관계자 등) 강화및지역문화재단등유관기관파견지원

ㅇ (예술의가치확산) 지역의문화예산관심과지키기, 전국민의문화적관심을끌수있는국가차원의 “문화예술옹호활동” 강화

(4) 자치분권을고려한문화정책전달체계개선

ㅇ중앙정부, 예술위, 산하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문예회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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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중중앙앙정정부부
((문문체체부부))

지지방방정정부부
((시시도도))

지지방방정정부부
((시시군군구구))

문화예술
위원회

에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예술경영
지원센터

지역문화
진흥원

문화원
연합회

…
…

기초
문화재단

생활문화
센터

주민센터

문화도시
센터

지방문화원

광역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지역(재단 등) 참여 공모사업 포함

문예회관
문예회관
연합회

국민, 주민, 예술가, 예술단체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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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2. (참여) 문화가스며드는삶, 일상의문화로생동하는지역만들기 (주민주도)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1) 문화향유 시설 건립중심에서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병행

ㅇ 노후시설 체계적 유지보수 + 주민 중심 활용방안 확대 방안 강구

-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거점별 집중 지원, 접근성이 좋은 기존 공간 재활용(필요시 공간 확대)

- 시공간을탈피한문화활동제공기반조성(디지털화, 온라인,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필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 평균 13% (2021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예회관 이용률 : 1.4%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cf) 타 공간 이용률 : 주민자치센터(21.5%), 도서관(9.7%), 박물관(4.5%), 민간공연장(4.1%)  / 생활문화센터(0.5%), 문화의 집(0.2%)

(2) 지역의 고유문화 발굴 → 공유 → 확산

ㅇ (주체성강화) 표현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스스로 문제 발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주체적 문화 공동체 활성화

- 문화공동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동의목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우리동네 문화 유산을 활용한 스토리 있는 <우리 마을 만들기>) 

- 사회적가치와연계가능한주제, 문제해결형 참여프로그램 활성화(마을단위 주민참여 제안 공모제 실시 등) 

ㅇ (매개인력) 문화기획가 등 문화인력이 다양한 니즈를 갖는 동호회와 매칭,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문화 동호회를 이끌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 체계 운영

(3) 새로운 문화프로그램 등 종 다양성 확보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지역별 고유문화발굴을 위한 (사례) 교육 등

ㅇ 인문정신문화 교육 강화 : 인문의 가치가 개인의 소양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ㅇ 전국단위 공유체계 및 상호학습 계기 마련 ≫ 지역발전과 문화다양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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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문화화중중심심 지지역역균균형형 발발전전 ::  지지역역 간간 문문화화격격차차 해해소소 기기반반조조성성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4) 지역의고유문화를발굴하고발전시킬수있는지역연계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

ㅇ지역유관기관간관계조정, 역할및정체성정립

- (예) 지역문화재단(문화프로그램 기획,집행), 지방문화원(향토문화 발굴, 보존, 활용),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 활동지원)

(5)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시도로분산된혁신도시내공공기관간문화연계성확보 (행안부, 국토부협조)

ㅇ이전공공기관들의 사회적책임차원에서시도혁신도시단위의문화분야공동프로젝트 추진으로지역균형발전도모

ㅇ문화가숨쉬는지역상생사업추진, 공공기관평가반영연계등

(6) 지역예술가창작활동지원 강화

ㅇ지역예술가에게가장필요한것 : 공공지원등에관한정보부족 / 창작활동공간부족 / 도전기회부족 / 네트워킹부족

- 정보제공을위한통합정보시스템 확대운영및홍보강화 : 예) 아트누리(공공기관, 지역재단등공공지원관련정보를통합한플랫폼)

- 기존유휴시설을활용한예술창작공간지원육성, 유동인구가있는공공시설에작품전시공간제공

- 시민문화, 생활문화활동대비전업예술가지원비중축소경향 : 문화예술예산중최소일정비율이상은전업예술가지원으로활용

- 지역간예술가들의협업공동프로젝트추진시지자체간보조금공동지원방안검토

- 문화예술종사자네트워킹을활성화할수있는교류프로그램지원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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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기기후후변변화화에에 대대응응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22.. 기기후후변변화화와와 문문화화예예술술,,  어어떻떻게게 접접근근할할 것것인인가가??

33..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예예술술적적 접접근근 동동향향과과 사사례례

44..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과과제제

본장의발제자료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후변화 대응에서문화예술적접근의방향성연구’(나혜영, 2022)의
ppt 발제문을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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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ㅇ 2016년 11월, 196개국참여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파리협정비준

ㅇ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발표(2020.12)

ㅇ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2021)

제3조(기본원칙) 총 8개의기본원칙제시

1.미래세대생존보장을위하여현재세대가져야할책임이라는

세대간형평성의원칙과지속가능발전의원칙에입각

3. 온실가스감축과기후위기적응에관한정책수립

7. 모든국민의민주적참여보장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등모든부문에

제3조에따른기본원칙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관계법령개선과재정투자, 시설및시스템구축등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한다.

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한다)과사업자및국민이

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고기후위기적응역량을강화할수

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108091700001#c2b (경향신문, 2021.8.9)

‘명백히인간에의한’전례없는기후변화…곧 1.5도상승가능성↑

최소한탄소중립(넷제로) 반드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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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TheWorldin2030’설문조사(2020.5~9)

• 앞으로다가올세계적도전에대한일반대중의의견과이에대응하는데필요한해결책을모색,유네

스코22-29중장기전략(향후10년로드맵)수립에활용

• 주요결과

-2030년까지평화로운사회로나아가기위해당면한4대도전과제 :

①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의상실,②폭력과갈등,③차별과불평등,④식량·물·주택부족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의상실로인해초래될위협에대한국제적인인지가높게나타남

-주요과제의해결책으로그린(친환경)솔루션에대한투자,지속가능성에대한교육,국제협력

증진등이필요하다고응답
file:///C:/Users/arko/Downloads/375950eng.pdf

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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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sten Loach et al.,(2017). Cultural sustainability as a strategy for the survival of museums and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3(2) pp.189,191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 찾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의미 탐색

Figure 1.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컨셉
A depic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ility

Figure 2. 사회, 환경 경제와 동등하게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도
A depiction of the four pillars of sustainability

Economic 
Vita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ultural 
Vitality

Social Equity

Economic 
Vita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ocial 
Equity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ㅇ 「성장의 한계」(1972), 「우리공동의 미래」(1987)→Sustainable Development(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성장) 제시

ㅇ UNCED ‘Earth Summit’(1992)→SD를 글로벌, 국가, 지역의 발전 원리로 채택: Rio선언, Agenda21 등

ㅇ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문화’를 지속가능발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문화는 사회∙물리적 환경(자연환경, 건조환경)을 특징짓는 주체이면서 창의성, 다양성, 표현의 자유 확대에서 중요

ㅇ UN(2008)→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 등의 현 상황에서 경제, 환경, 정치,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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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기기후후변변화화에에 대대응응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

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22.. 기기후후변변화화와와 문문화화예예술술,,  어어떻떻게게 접접근근할할 것것인인가가??

33..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문문화화예예술술적적 접접근근 동동향향과과 사사례례

44..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을을 위위한한 지지역역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과과제제

본장의발제자료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후변화 대응에서문화예술적접근의방향성연구’(나혜영, 2022)의
ppt 발제문을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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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ⅢⅢ..  문문화화재재 관관리리 실실태태조조사사

ㅇ 2016년 11월, 196개국참여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파리협정비준

ㅇ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발표(2020.12)

ㅇ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2021)

제3조(기본원칙) 총 8개의기본원칙제시

1.미래세대생존보장을위하여현재세대가져야할책임이라는

세대간형평성의원칙과지속가능발전의원칙에입각

3. 온실가스감축과기후위기적응에관한정책수립

7. 모든국민의민주적참여보장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등모든부문에

제3조에따른기본원칙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관계법령개선과재정투자, 시설및시스템구축등제반여건을

마련하여야한다.

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한다)과사업자및국민이

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고기후위기적응역량을강화할수

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108091700001#c2b (경향신문, 2021.8.9)

‘명백히인간에의한’전례없는기후변화…곧 1.5도상승가능성↑

최소한탄소중립(넷제로) 반드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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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TheWorldin2030’설문조사(2020.5~9)

• 앞으로다가올세계적도전에대한일반대중의의견과이에대응하는데필요한해결책을모색,유네

스코22-29중장기전략(향후10년로드맵)수립에활용

• 주요결과

-2030년까지평화로운사회로나아가기위해당면한4대도전과제 :

①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의상실,②폭력과갈등,③차별과불평등,④식량·물·주택부족

-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의상실로인해초래될위협에대한국제적인인지가높게나타남

-주요과제의해결책으로그린(친환경)솔루션에대한투자,지속가능성에대한교육,국제협력

증진등이필요하다고응답
file:///C:/Users/arko/Downloads/375950eng.pdf

11..  기기후후위위기기 아아젠젠다다로로 본본 문문화화정정책책의의 환환경경변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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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sten Loach et al.,(2017). Cultural sustainability as a strategy for the survival of museums and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3(2) pp.189,191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의미 찾기 ☞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의미 탐색

Figure 1.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컨셉
A depiction of the three pillars of sustainability

Figure 2. 사회, 환경 경제와 동등하게 문화적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도
A depiction of the four pillars of sustainability

Economic 
Vita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ultural 
Vitality

Social Equity

Economic 
Vitalit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ocial 
Equity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ㅇ 「성장의 한계」(1972), 「우리공동의 미래」(1987)→Sustainable Development(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성장) 제시

ㅇ UNCED ‘Earth Summit’(1992)→SD를 글로벌, 국가, 지역의 발전 원리로 채택: Rio선언, Agenda21 등

ㅇ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문화’를 지속가능발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문화는 사회∙물리적 환경(자연환경, 건조환경)을 특징짓는 주체이면서 창의성, 다양성, 표현의 자유 확대에서 중요

ㅇ UN(2008)→기후변화, 도시화, 빈부격차 등의 현 상황에서 경제, 환경, 정치,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균형 강조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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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후위기대응(적응)에서문화예술적접근의잠재력 (정보전달, 공감대형성, 지속가능발전내재화)

기후위기에대한인지와환경행동의기반

정보전달∙
소통의
새로운
전달방법

행동의
원동력,
감정변화
유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방식,
성찰의계기

내재적변화촉진하는역할

환경행동기반

환경적실천과창의적대안을이끌어내는플랫폼

기후위기대응을위한문화예술적접근

대화를촉진하고실천을모색하는매개역할

변화의원동력

참여예술등경계없는활동:

대화와네트워크창출

근본적사고를촉진

예술프로젝트직접참여:

참여자들에권한부여

대안모색, 희망의식구축

기후위기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대응행동의동력

＂과학이최고수준에이르고있는지금, 진보를위한열쇠는우리의심리적반응을이해하는것이다…＂
(Rebecca Huntley, 2020, Stop making sense: why it's time to get emotional about climate change, The Guardian 인터뷰 중)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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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략 문화정책역할 개념 예시

문화적관행과권리를
보호하고유지

규제자보호자
Regulator and 

Protector

• 문화적가치와다양성의지속가능성유지에초점
• 개인과단체가문화생활에 참여하고문화창조로생계를유지할권리를옹호

문화접근성및참여, 
다양성향상사업

지속가능성
인식제고및촉매

촉진가
Animator and 

Catalyst

•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예술적 표현과 역할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의변화에영향을줄수있음을강조

• 문화분야행위자들이전하는메시지가환경문제, 사회적위기등에대한 인식과
행동변화에영향

지속가능성주제연계
예술활동지원

글로벌차원의
생태적시민의식육성및

대안모색

교육자와지지자
Educator and 

Promoter

• 광의의의미에서문화는자연∙환경과밀접히연계되어있음에착안
• 문화정책은 ‘상상된공동체’(글로벌커뮤니티)를통해지속가능성을글로벌문제

로파악하고대처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지역-글로벌네트워크 프로젝트, 
교육지원

(생태예술교육등)

문화(창조)산업부문
녹색화(Greening)

통역자과정치가
Translator and 

Politicking

• 문화단체및산업들의운영과영향(impact)이녹색화될수있도록하는것에
• 초점
• 문화적 행위자들이 환경정책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고 문화분야에 적용될

수있도록하는매개체역할을수행

예술기관(단체) 운영및
예술활동에서탄소배출
감축의무화및지원

(재원, 정보, 컨설팅등)

Nancy Duxbury et al., (2017),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r strategic 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ume 23 참고하여 재작성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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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문화예술이니셔티브

“차세대 EU가 유럽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EU를 순환경제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이나 경제프로젝

트가 아닌, 유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2021.01.18)
• 개요

- EU Green Deal의문화적차원, 모든유럽인이아름답고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미래를상상하고설계할수있도록협업을

촉진하는프로젝트

-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연결하는플랫폼으로공동창작을통해복잡한사회문제에대한혁신적해결책을찾는새로운접근방식

• 목표및의도

- 단순한아름다움이나접근성개선이아닌, 역량강화와능력을설계

- 단순한수리가아닌순환의과정을채택, 치유∙번영∙재생을 추구

- 취약하고소외된이들의불균형을바로잡고살고싶은세상으로의공정한전환추구

• 추진방안

- 1단계: NEB 컨셉및사례모음(~21.8)

- 2단계: 네트워크및지식공유(21.9~)

- 3단계: 아이디어와실천확대(23.1~)

EU "New European Bauhaus(NEB)"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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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

출처: http://www.artcop21.com

•

•

•

•

출처: https://www.keepscotlandbeautiful.org

기후축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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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사고를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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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권한부여

대안모색, 희망의식구축

기후위기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대응행동의동력

＂과학이최고수준에이르고있는지금, 진보를위한열쇠는우리의심리적반응을이해하는것이다…＂
(Rebecca Huntley, 2020, Stop making sense: why it's time to get emotional about climate change, The Guardian 인터뷰 중)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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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략 문화정책역할 개념 예시

문화적관행과권리를
보호하고유지

규제자보호자
Regulator and 

Protector

• 문화적가치와다양성의지속가능성유지에초점
• 개인과단체가문화생활에 참여하고문화창조로생계를유지할권리를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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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예술적 표현과 역할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의변화에영향을줄수있음을강조

• 문화분야행위자들이전하는메시지가환경문제, 사회적위기등에대한 인식과
행동변화에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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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시민의식육성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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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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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은 ‘상상된공동체’(글로벌커뮤니티)를통해지속가능성을글로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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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정보, 컨설팅등)

Nancy Duxbury et al., (2017), Cultural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r strategic path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ume 23 참고하여 재작성

2. 기후변화와 문화예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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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문화예술이니셔티브

“차세대 EU가 유럽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고 EU를 순환경제의 리더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환경이나 경제프로젝

트가 아닌, 유럽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2021.01.18)
• 개요

- EU Green Deal의문화적차원, 모든유럽인이아름답고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미래를상상하고설계할수있도록협업을

촉진하는프로젝트

-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연결하는플랫폼으로공동창작을통해복잡한사회문제에대한혁신적해결책을찾는새로운접근방식

• 목표및의도

- 단순한아름다움이나접근성개선이아닌, 역량강화와능력을설계

- 단순한수리가아닌순환의과정을채택, 치유∙번영∙재생을 추구

- 취약하고소외된이들의불균형을바로잡고살고싶은세상으로의공정한전환추구

• 추진방안

- 1단계: NEB 컨셉및사례모음(~21.8)

- 2단계: 네트워크및지식공유(21.9~)

- 3단계: 아이디어와실천확대(23.1~)

EU "New European Bauhaus(NEB)"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 18 -

18

•

•

• ∙

출처: http://www.artcop21.com

•

•

•

•

출처: https://www.keepscotlandbeautiful.org

기후축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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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예술+비예술프로젝트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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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를주제로한국내최대규모의공공예술캠페인

• 인구의 3.5%가행동하면사회적변화가가능하다는연구에서착안, 시민들의기후위기에대한관심및대응의지촉발하고

캠페인참여유도

• 시각, 건축, 디자인등예술인, 연구자, 국내외시민단체, 환경단체, 연구기관등전문가들과협업으로 8개분야에서기후위기

캠페인및대응촉구(120여개활동 : 예술활동, 캠페인, 연구, 출판등)

• 추진단체 : (기획) 이혜원(대진대학교),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사회적협동조합한강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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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극장 : ‘기후시민되기’ 촉구 프로그램4. 기후캠프 : 기후문제 직접 체험 프로그램 6. 기후미술관 : 주거문화와 기후위기 주제 전
시

7. 기후제주 :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활동 소개 8. 기후글로벌 : 기후위기 3.5의 글로벌 캠페
인 [2022년 근황]

• CSO에서 만든 동화책

⇒ 서울시내 50여개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

• 어린이 바다 그리기 대회 지속 개최

⇒ 2022년 약1700여명 참여, 그림책 5권 출판

• 기획자 관련 활동 지속

⇒ 5차 광주폴리 큐레이터로 참여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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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부문의탄소측정도구개발

• 문화예술부문에서도실질적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존재

(활동별배출량문화시설(90%)>사무실>투어>제작 및실외행사순, ACE 2015)

• 문화부문의환경영향을측정하기위한탄소측정도구활용증가

• Creative Green Tool : 영국 비영리단체 Julie’s Bicycle이 문화예술

부문을고려한환경측정도구를개발(2007~)

- 문화시설 및단체들을 위한탄소계산프로그램으로(무료), 장르별, 시설별

전기, 가스, 물, 폐기물,출장, 관광부문탄소배출측정

- 현재 ACE를포함하여 50개국, 3,200개이상의문화예술단체사용

문화기관, 예술활동탄소저감가이드북개발

•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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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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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예술+비예술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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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의 의미, 역할, 적용을 구체화하는 활동 확대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플랫폼

- 문화예술부문 탄소배출 저감

2. (확장) 기후위기(환경) 주제접근 + 장르 예술활동 ⇒ 참여와 관계맺기

- 장르 융합, 예술+비예술, 주제 확장(기후정의), 주제+활동방식, 문화부문+타부처 연계 등

3. (정책화) 지역-국가-초국가적 차원 :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에서 문화정책 주목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시사점) 기후위기대응에서문화예술의의미와역할찾기시도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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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국내현황

기후정책과
문화정책의접점

새로운기후위기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문화예술적접근
(주제)기후위기주제전시/공연/축제등주제접근

(방식)축제부문의탄소저감도입빠르게진행
→‘기후’아젠다의미화및시도의기회제약

기후위기를감각하고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
참여를증진시키는과정이자결과

공공예술프로젝트
→일회성,제한적사업,사례공유·확산부재

문화예술계

기후적응

문화예술에적용가능한탄소배출측정툴및사용매뉴얼 전시부문일부시도

문화예술탄소발자국저감을위한장르별‧분야별가이드북(툴킷)

일부번역, 접근성한계,시각부문자발적모임

전시부문지속가능매뉴얼(아르코미술관, 내부적용)
공연/전시지속가능안내서제작중
해외가이드북/툴킷한국판발간추진

예술활동재료공유‧재활용을위한온‧오프라인인프라 민간부문제한적(비활성화)

Green Art 지원을위한전문조직
예술활동탄소저감을위한정보공유,컨설팅, 전문인력, 재정지원

(축제부문을제외)거의부재

문화예술계의기후문해력및역량강화
기후-예술동료만들기, 기관-현장연계협력

공공부문부재

예술가들의자발적시도확대경향

문화예술공공부문환경계획수립등기후아젠다반영
ESG로제한적접근

기후위기대응에서문화시설의역할논의제한적

기후위기대응을위한문화예술부문주요기반및국내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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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1. 기후위기대응을위한통합적접근 : 문화정책의접목가능성고민필요

- 문화부문예산외기후위기전략계획예산에문화계획을포함

- (보다적극적인관점) 지역특성을반영한 ‘기후위기대응문화적이니셔티브‘ 선언및사업화

2. 기후위기관련문화정책의확장성시도 : 정책목표의확장, 영역의확장, 장르와기존고정적형태의경계허물기

- 시민들의참여와대안을발굴해보는시도 : 다양한주체와의관계맺기(예술+비예술+주민+행정+정치...)

- 예술적관점의새로운소통, 높아지는관심속에새로운참여주체지속발굴등파트너십확대

- 전문지원조직과의협력을위한기후-예술전문성과협업역량중요

3. 기후(환경) 리터러시문화예술계역량강화 : 기후(환경)문제에문화예술의가치와역할을이해하고

관련활동을추진할수있는능력강화프로그램확대

4. 기후위기대응은결국튼튼한지역문화가전제 : 문화적역할관점에서기존지원방식(장르, 기능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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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의 의미, 역할, 적용을 구체화하는 활동 확대

-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플랫폼

- 문화예술부문 탄소배출 저감

2. (확장) 기후위기(환경) 주제접근 + 장르 예술활동 ⇒ 참여와 관계맺기

- 장르 융합, 예술+비예술, 주제 확장(기후정의), 주제+활동방식, 문화부문+타부처 연계 등

3. (정책화) 지역-국가-초국가적 차원 :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에서 문화정책 주목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적 접근 동향과 사례

(시사점) 기후위기대응에서문화예술의의미와역할찾기시도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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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국내현황

기후정책과
문화정책의접점

새로운기후위기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문화예술적접근
(주제)기후위기주제전시/공연/축제등주제접근

(방식)축제부문의탄소저감도입빠르게진행
→‘기후’아젠다의미화및시도의기회제약

기후위기를감각하고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
참여를증진시키는과정이자결과

공공예술프로젝트
→일회성,제한적사업,사례공유·확산부재

문화예술계

기후적응

문화예술에적용가능한탄소배출측정툴및사용매뉴얼 전시부문일부시도

문화예술탄소발자국저감을위한장르별‧분야별가이드북(툴킷)

일부번역, 접근성한계,시각부문자발적모임

전시부문지속가능매뉴얼(아르코미술관, 내부적용)
공연/전시지속가능안내서제작중
해외가이드북/툴킷한국판발간추진

예술활동재료공유‧재활용을위한온‧오프라인인프라 민간부문제한적(비활성화)

Green Art 지원을위한전문조직
예술활동탄소저감을위한정보공유,컨설팅, 전문인력, 재정지원

(축제부문을제외)거의부재

문화예술계의기후문해력및역량강화
기후-예술동료만들기, 기관-현장연계협력

공공부문부재

예술가들의자발적시도확대경향

문화예술공공부문환경계획수립등기후아젠다반영
ESG로제한적접근

기후위기대응에서문화시설의역할논의제한적

기후위기대응을위한문화예술부문주요기반및국내현황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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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과제

1. 기후위기대응을위한통합적접근 : 문화정책의접목가능성고민필요

- 문화부문예산외기후위기전략계획예산에문화계획을포함

- (보다적극적인관점) 지역특성을반영한 ‘기후위기대응문화적이니셔티브‘ 선언및사업화

2. 기후위기관련문화정책의확장성시도 : 정책목표의확장, 영역의확장, 장르와기존고정적형태의경계허물기

- 시민들의참여와대안을발굴해보는시도 : 다양한주체와의관계맺기(예술+비예술+주민+행정+정치...)

- 예술적관점의새로운소통, 높아지는관심속에새로운참여주체지속발굴등파트너십확대

- 전문지원조직과의협력을위한기후-예술전문성과협업역량중요

3. 기후(환경) 리터러시문화예술계역량강화 : 기후(환경)문제에문화예술의가치와역할을이해하고

관련활동을추진할수있는능력강화프로그램확대

4. 기후위기대응은결국튼튼한지역문화가전제 : 문화적역할관점에서기존지원방식(장르, 기능중심, 

1회성, 단년도, 결과물중심, 개인적활동) 등사업설계검토도일부필요

5. 공공문화시설(공간) 활용 : 지속가능한관점에서공공문화시설역할, 시설운영, 프로그램시도로참여활성화

ⅢⅢ..  유유사사재재난난 대대비비 안안전전한한 문문화화기기반반 조조성성

11.. 감감염염병병 재재해해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정정책책에에 준준 교교훈훈

22.. 유유사사 재재난난 발발생생 대대비비 준준비비해해야야 할할 것것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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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감염염병병 재재해해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정정책책에에 준준 교교훈훈

11.. 코코로로나나 1199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계계 미미친친 영영향향 →→  대대면면을을 본본질질로로 하하는는 문문화화예예술술분분야야 활활동동 급급격격히히 감감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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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용민(2020)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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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공연 건수 변화>

<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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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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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강주(2021) 코로나19 이후 유사재난사례 대비를 위한 예술계 공제기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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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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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감염염병병 재재해해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정정책책에에 준준 교교훈훈 11 22

22..  지지역역별별 문문화화예예술술활활동동 건건수수 비비교교

<수도권과비수도권의문화예술활동건수><17개시도별공연예술활동건수>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0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감염병장기화에대한문화예술대응준비부족

- 코로나상황이좋아지고있는상황에서도문화공간운영등

공공은리스크관리차원에서보수적으로접근

그리고, 그피해는예술가들에게......

- 특히, 지역별공공공연장, 전시장등의운영대처는지역마다상이

(제각각), 지역적상황, 책임회피, 정치적부담등적극적예방차원접근

- 앞으로도이런사건은반복될가능성은농후한상태

33..  시시사사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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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유사사 재재난난 발발생생 대대비비 준준비비해해야야 할할 것것들들

1. 유사재난발생시적용가능한, 비상체계대응으로서문화방역거버넌스체계준비

ㅇ 감염병상황대응=비상체제 전환, 위기대응체계로서일정기간매뉴얼에따른준비된방식으로대응

ㅇ 문화예술분야위기대응콘트롤타워체제구축 : 중앙-지역(시도), 공공기관, 외부전문기관및전문가 등

ㅇ 문화‧‧예술현장의실태파악, 의견수렴, 지원방안수립등위기상황에서유효한정책수단과사회적프로그램연구개발

ㅇ 규정과절차에근거한의사결정과신속한집행체계구축

2. 재난과위기발행시공공지원, 문화공간운영등에대한가이드라인, 매뉴얼등준비

ㅇ인공호흡이필요한영역에빠르게산소공급할수있도록조치

ㅇ 지원사업운영방식의대응력과탄력성강화 : 위기상황발생대비대안적시나리오수립

- (예술위 2020) 보조금운영방안어떻게할것인가? 기존보조금관리지침대로 집행불가, 모두사업포기를받나?

- (지역) 문화시설운영여부를자의적으로맡기지말고, 국가에서실행할수있는근거를달라!!!!

3. 문화, 예술분야현장피해를신속히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통계정보시스템가동

ㅇ활동분야, 지역별, 연령별, 활동방식등가급적실시간으로피해상황을알수있는정보공유체계필요

4. 전시장, 공연장접근의불안요소등부정적시그널을거둬주는조치

ㅇ공연장, 전시장운영에관한안전수칙, 공간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및공개

ㅇ공연장, 전시장은무사고, 어느공간보다도안전관리를최우선으로한다는신뢰의메시지발신

- 33 -

22..  유유사사 재재난난 발발생생 대대비비 준준비비해해야야 할할 것것들들

5. 공연장공연취소, 연기, 폐쇄등에따른예술단체보호제도마련

ㅇ사전제작, 준비과정에대한보상, 공모지원사업등보조금운영규정의유연한적용

ㅇ (2020 예술위) 보조사업자매뉴얼제작배포 / 공연취소, 사업취소시지원사업보조금집행인정및정산방침등마련 / 국제교류지출인정범위확대

극장대관료전액환불,  기획공연취소시공연비전액지급 / 공공시설방역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제작등

6.  예술인의피해최소화를위한완충지원제도 : 예술인공제기능검토
ㅇ예술활동취소/연기에대한손해보험필요성(88.6 % 필요), 손해보험가입의사 (64.8% 가입)  [N = 2,500명] (조강주, 2021`)

7. 생태, 기술등융합적예술활동지원활성화

ㅇ사회변동에문화, 예술이능동적으로접근하고실험할수있는예술활동지원사업

ㅇ기후위기, 기술변동, 고령화등사회변동에반응하는다양하고지율적인예술활동사업화

ㅇ기타예술생태계복원을위한지속적인창작활동조성

감감 사사 합합 니니 다다



   1231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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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감염염병병 재재해해가가 문문화화예예술술정정책책에에 준준 교교훈훈 11 22

22..  지지역역별별 문문화화예예술술활활동동 건건수수 비비교교

<수도권과비수도권의문화예술활동건수><17개시도별공연예술활동건수>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0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감염병장기화에대한문화예술대응준비부족

- 코로나상황이좋아지고있는상황에서도문화공간운영등

공공은리스크관리차원에서보수적으로접근

그리고, 그피해는예술가들에게......

- 특히, 지역별공공공연장, 전시장등의운영대처는지역마다상이

(제각각), 지역적상황, 책임회피, 정치적부담등적극적예방차원접근

- 앞으로도이런사건은반복될가능성은농후한상태

33..  시시사사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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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판소리의 경쟁력은?

                      글/손도언 중도일보 기자
       
    ----------------------------------------------------------------
    1. 판소리의 원류는 충청도다
    2. 충북 진천군 명창 김봉학…진천군은 전통음악과 밀접한 지역
    3. ‘판소리의 아버지’ 염계달, 음성 가섭사서 10여년간 독공
    4. ‘어전광대’ 최낭청…'석화제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충북 증평·괴산군 태생
    5.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고수’ 청주출신 이창명 명창과 박팔괘
    6. 국악계 큰 어른 ‘박팔괘’, 말련에 굶어 죽었다…단독 인터뷰 
    7. 제천 청풍승평계의 발굴 의미와 국악계 평가
    ----------------------------------------------------------------

2023년, 우리나라 전통소리인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
써 20년째다. 그러나 판소리는 현재 대중화에 다가서지 못하고 수백년 전, 그 모습으
로 머물러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판소리 등 국악 등에 관심 밖이다. 2021년 3월부
터 충청도 전통소리의 가치를 재조명할 시리즈, ['10년간의 취재 기록'…판소리의 원
류는 충청도다]를 기획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모두 100회가량 
지면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연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 시리즈는 'K팝과 판소리의 
대중화' 및 '판소리 전라도 동·서편제와 충청도 중고제와의 관계', '충청도에서 활동한 
판소리 명창은 누구인가', 그리고 '판소리 고향은 실제 어느지역인가' 등을 집중 조명
하고 있다. 충청도민들의 삶이 닮아있는 판소리 중고제. 중고제는 판소리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다. 
'충청도-판소리'와 관련된 대체적인 시각은 어떨까. 대중적인 평가는 먼저 '불모지'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충청지역 중에서도 충북지역은 '불모지 중 불모지'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충북지역은 실제 판소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또 판소리 명창은 
없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아니다'다.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지역 뿐만아니라 충북지
역에서도 활동했다. 또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 중에서도 최고의 명창은 충북 출신이고, 
근거지를 충북지역으로 삼았던 명창도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도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갔는데, 특히 충남 서산지역 등은 초기 판소리 고장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점에서 충북지역도 분명, 영향을 끼쳤다. 

◆충북 진천군 명창 김봉학…진천군은 전통음악과 밀접한 지역
대표적인 예가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 '김봉학'이다. 김봉학의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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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연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 시리즈는 'K팝과 판소리의 
대중화' 및 '판소리 전라도 동·서편제와 충청도 중고제와의 관계', '충청도에서 활동한 
판소리 명창은 누구인가', 그리고 '판소리 고향은 실제 어느지역인가' 등을 집중 조명
하고 있다. 충청도민들의 삶이 닮아있는 판소리 중고제. 중고제는 판소리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다. 
'충청도-판소리'와 관련된 대체적인 시각은 어떨까. 대중적인 평가는 먼저 '불모지'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충청지역 중에서도 충북지역은 '불모지 중 불모지'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충북지역은 실제 판소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또 판소리 명창은 
없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아니다'다.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지역 뿐만아니라 충북지
역에서도 활동했다. 또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 중에서도 최고의 명창은 충북 출신이고, 
근거지를 충북지역으로 삼았던 명창도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기 판소리 명창은 
충청도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갔는데, 특히 충남 서산지역 등은 초기 판소리 고장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점에서 충북지역도 분명, 영향을 끼쳤다. 

◆충북 진천군 명창 김봉학…진천군은 전통음악과 밀접한 지역
대표적인 예가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 '김봉학'이다. 김봉학의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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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얘기는 '조선창극사' 등에서 언급됐다. 1939년 3월 21일
자 조선일보는 판소리 명창 이동백(1866년~1949년)과 관련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동
백 명창의 가문이 충북 진천에서 '세거', 즉 충북 진천에서 대대로 살았다고 기록했
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940년)도 이동백 명창이 김봉학에 대한 증언 내용을 
글로 표현했다.
당대 판소리 최고의 명창인 이동백이 김봉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봉
학과 직접 관련된 실증자료는 거의 없다. 이동백이 인터뷰 등을 통해 전한 게 김봉학
과 관련된 기록이 전부다.
충북 진천은 이동백 명창의 수행고수 강경수가 살았던 지역이다. 수행고수는 특정 명
창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명창의 장단을 집중적으로 쳤던 고수를 말한다. 진천 김봉
학 명창과 호걸제에 대한 연구는 2019년 노재명 판소리학자의 논문(충청북도 호걸제·
중고제 판소리의 원류와 미래) 등에서 본격화 됐다.
충북 진천은 우리나라 전통·현대 음악과 관련해 매우 역사 깊은 지역이다. '진천군 덕
산면 용몽리 농요'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돼 있다. 진천 용몽리 농요는 
덕산면 대월들·목골들·옥골들 일대에서 논농사를 하며 전래한 전통 농요다. 이 농요는 
원형을 잘 보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락 음악의 대부인 신중현 씨의 본적도 
충북 진천이고, 신중현 씨 부친의 고향도 이곳이다. 이런 점에서 진천지역은 예인들과 
매우 밀접한 고장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역사적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군은 덕산면 용몽리 농요만 계승·발전시킬 뿐, 김봉학 명창은 다른 지역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소리의 아버지’ 염계달, 음성 가섭사서 10여년간 독공

충남지역이 우리나라 '판소리 초기'를 주도했다면, 충북지역은 '판소리의 아버지'를 길
러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양음악의 아버지 '바흐'같은 존재를 충북이 보유했던 셈이
다. 독일 음악가 바흐는 현재, 서양 음악의 발전과 기초 등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로 
평가된다. 바흐와 비교될만한 판소리 명창이 바로 '염계달'이다.
염계달은 판소리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준'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도미노 현상'으
로 말하면 가장 위에 서 있는 명창이다. 도미노 첫 팻말이 넘어지면 순서대로 쓰러지
듯, 거의 대부분 충청도 중고제 명창들이 염계달 명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염계달 명창은 중고제의 가장 위, 그러니까 정점에 서있던 
인물이다. 중고제뿐만 아니라 판소리 동·서편제를 통틀어도 최고의 국보급이다.
그렇다면 염계달은 어떤 인물일까. 판소리 역사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25페이지~28페이지)는 염계달을 이렇게 기록했다. 염계달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군이고, 충북 충주에서 머물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노래와 관련해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판소리 산 공부를 계획하고 충청도 음성 벽절로 들어가 판소리 공부를 
했다.

기록에는 충청도 '음성 벽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북도 음성군 벽절을 말한다. 벽절
은 가파른 산벽 아래를 뜻한다. 조선창극사에서 기록된 벽절은 현재 음성군 가섭산 
내, 고려후기 사찰인 가섭사(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말사) 경내 산 아래 절벽으
로 추정된다. 음성 가섭사 산 아래 절벽이 염계달의 '득음 장소'로 알려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염계달의 득음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찰 스
님 등과 국악학계 등이 '득음터'를 추정할 뿐이다.
염계달은 조선시대 전기 8명창에 속한다. 당시 판소리 기량이 가장 뛰어난 명창을 8
명창으로 불렀는데, 염계달과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등이 전기 8명창에 속한다. 이
후 조선 후기 명창 등으로 구분된다. 그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 살았던 지역은 충
북 충주, 득음장소는 충북 음성으로 기록돼 있다. 경기도 여주는 실제 충북 음성군, 
충주시와 인접한 도시다.
당시 여주군은 행정구역상 충북도였다가 경기도로 편입된 지역이다. 염계달은 당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판소리의 성음인 경드름(경기
지방의 독특한 선율)과 추천목(그네를 타는 듯한 선율) 대목을 창시했다. 판소리 춘향
가 중에서 광한루 대목인 '네 그른 내력'이 대표적인 추천목이다. 이 대목의 선율은 
고수관제 '자진사랑가'와 비슷하다.

◆‘어전광대’ 충북 증평·괴산출신 최낭청…'석화제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

충북 음성과 진천뿐만 아니라 괴산·증평지역에서도 판소리 명창을 배출했다. 또 괴산
에서는 조선 전기 8명 중에서 1명을 길러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충북 음성·진
천·괴산·증평, 즉 '중부 4군'은 판소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 47쪽을 보면 '최낭청'이라는 명창이 언급된다. '낭청'은 조선시대 벼슬이
름으로서 소리를 잘해서 받은 것이다. 최낭청의 성은 최 씨지만 본명은 현재 전해지
지 않고, 성과 벼슬만으로 '최낭청'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송인헌 괴산
군수를 '송 군수'로 부르는 식이다.
최낭청의 출생지는 조선창극사에서 '충청도 청안'으로 기록돼 있다. 충청도 청안은 현
재의 괴산군 청안면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괴산군 청안면은 당시 증평군과 같은 권역
이었다.
청안면은 진천군과 약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낭청과 진천 김봉학 판소리 명
창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괴산·증평 명창인 최낭청은 판소리 기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를 
쓴 정노식은 최낭청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낭청은 학식과 기량을 모두 겸비한 어전광
대였다. 최낭청은 학식이 높았고 소리 또한 뛰어나 임금 눈에 띄었다.'
국악 학자들은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명이자,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판소리 석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쾌, 화사, 화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석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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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얘기는 '조선창극사' 등에서 언급됐다. 1939년 3월 21일
자 조선일보는 판소리 명창 이동백(1866년~1949년)과 관련한 얘기를 다루면서 이동
백 명창의 가문이 충북 진천에서 '세거', 즉 충북 진천에서 대대로 살았다고 기록했
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940년)도 이동백 명창이 김봉학에 대한 증언 내용을 
글로 표현했다.
당대 판소리 최고의 명창인 이동백이 김봉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봉
학과 직접 관련된 실증자료는 거의 없다. 이동백이 인터뷰 등을 통해 전한 게 김봉학
과 관련된 기록이 전부다.
충북 진천은 이동백 명창의 수행고수 강경수가 살았던 지역이다. 수행고수는 특정 명
창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명창의 장단을 집중적으로 쳤던 고수를 말한다. 진천 김봉
학 명창과 호걸제에 대한 연구는 2019년 노재명 판소리학자의 논문(충청북도 호걸제·
중고제 판소리의 원류와 미래) 등에서 본격화 됐다.
충북 진천은 우리나라 전통·현대 음악과 관련해 매우 역사 깊은 지역이다. '진천군 덕
산면 용몽리 농요'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돼 있다. 진천 용몽리 농요는 
덕산면 대월들·목골들·옥골들 일대에서 논농사를 하며 전래한 전통 농요다. 이 농요는 
원형을 잘 보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락 음악의 대부인 신중현 씨의 본적도 
충북 진천이고, 신중현 씨 부친의 고향도 이곳이다. 이런 점에서 진천지역은 예인들과 
매우 밀접한 고장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김봉학 명창과 관련한 역사적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군은 덕산면 용몽리 농요만 계승·발전시킬 뿐, 김봉학 명창은 다른 지역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소리의 아버지’ 염계달, 음성 가섭사서 10여년간 독공

충남지역이 우리나라 '판소리 초기'를 주도했다면, 충북지역은 '판소리의 아버지'를 길
러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양음악의 아버지 '바흐'같은 존재를 충북이 보유했던 셈이
다. 독일 음악가 바흐는 현재, 서양 음악의 발전과 기초 등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로 
평가된다. 바흐와 비교될만한 판소리 명창이 바로 '염계달'이다.
염계달은 판소리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준'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도미노 현상'으
로 말하면 가장 위에 서 있는 명창이다. 도미노 첫 팻말이 넘어지면 순서대로 쓰러지
듯, 거의 대부분 충청도 중고제 명창들이 염계달 명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염계달 명창은 중고제의 가장 위, 그러니까 정점에 서있던 
인물이다. 중고제뿐만 아니라 판소리 동·서편제를 통틀어도 최고의 국보급이다.
그렇다면 염계달은 어떤 인물일까. 판소리 역사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25페이지~28페이지)는 염계달을 이렇게 기록했다. 염계달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군이고, 충북 충주에서 머물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노래와 관련해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판소리 산 공부를 계획하고 충청도 음성 벽절로 들어가 판소리 공부를 
했다.

기록에는 충청도 '음성 벽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충북도 음성군 벽절을 말한다. 벽절
은 가파른 산벽 아래를 뜻한다. 조선창극사에서 기록된 벽절은 현재 음성군 가섭산 
내, 고려후기 사찰인 가섭사(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말사) 경내 산 아래 절벽으
로 추정된다. 음성 가섭사 산 아래 절벽이 염계달의 '득음 장소'로 알려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염계달의 득음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찰 스
님 등과 국악학계 등이 '득음터'를 추정할 뿐이다.
염계달은 조선시대 전기 8명창에 속한다. 당시 판소리 기량이 가장 뛰어난 명창을 8
명창으로 불렀는데, 염계달과 권삼득, 송흥록, 모흥갑 등이 전기 8명창에 속한다. 이
후 조선 후기 명창 등으로 구분된다. 그의 출생지는 경기도 여주, 살았던 지역은 충
북 충주, 득음장소는 충북 음성으로 기록돼 있다. 경기도 여주는 실제 충북 음성군, 
충주시와 인접한 도시다.
당시 여주군은 행정구역상 충북도였다가 경기도로 편입된 지역이다. 염계달은 당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판소리의 성음인 경드름(경기
지방의 독특한 선율)과 추천목(그네를 타는 듯한 선율) 대목을 창시했다. 판소리 춘향
가 중에서 광한루 대목인 '네 그른 내력'이 대표적인 추천목이다. 이 대목의 선율은 
고수관제 '자진사랑가'와 비슷하다.

◆‘어전광대’ 충북 증평·괴산출신 최낭청…'석화제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

충북 음성과 진천뿐만 아니라 괴산·증평지역에서도 판소리 명창을 배출했다. 또 괴산
에서는 조선 전기 8명 중에서 1명을 길러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충북 음성·진
천·괴산·증평, 즉 '중부 4군'은 판소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 47쪽을 보면 '최낭청'이라는 명창이 언급된다. '낭청'은 조선시대 벼슬이
름으로서 소리를 잘해서 받은 것이다. 최낭청의 성은 최 씨지만 본명은 현재 전해지
지 않고, 성과 벼슬만으로 '최낭청'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송인헌 괴산
군수를 '송 군수'로 부르는 식이다.
최낭청의 출생지는 조선창극사에서 '충청도 청안'으로 기록돼 있다. 충청도 청안은 현
재의 괴산군 청안면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괴산군 청안면은 당시 증평군과 같은 권역
이었다.
청안면은 진천군과 약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낭청과 진천 김봉학 판소리 명
창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괴산·증평 명창인 최낭청은 판소리 기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창극사'를 
쓴 정노식은 최낭청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낭청은 학식과 기량을 모두 겸비한 어전광
대였다. 최낭청은 학식이 높았고 소리 또한 뛰어나 임금 눈에 띄었다.'
국악 학자들은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명이자,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의 
달인' 김제철 명창도 괴산군 태생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판소리 석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쾌, 화사, 화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석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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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소리보다 충청권 소리에 더 근접하다는 게 노재명 국악학자의 설명이다.
고(故)김영진(청주대 인문학 교수) 전 충북도 문화재위원장은 10여년 전에 김제철의 
태생지를 '괴산군 인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인 염계달(음성), 최낭청(괴산·증평), 김제철(괴산), 김봉학(진천)
은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
준'을 만들고,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를 처음 사용했으며 임금 앞에서 
소리했던 명창들이 바로 충북의 간판 소리꾼이었다. 그러나 염계달을 제외하면 최낭
청, 김제철, 김봉학 3명은 실증 자료가 거의 없어 아쉽게도 판소리 역사에서조차, 제
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 석자도 모르는 국악인들이 다수다.
충북 중부 4군(염계달, 최낭청, 김제철, 김봉학)은 이처럼 국악의 성지로 불러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전라도 명창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활발한 추모 사업 등에 비하면 
충북의 옛 명창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북 명
창들은 국악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은 분명하다.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고수’ 청주출신 이창명 명창과 박팔괘

중부 4군 뿐만이 아니다. 청주지역 명창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국악계에 드
러나지 않았던 '청주 명창 발굴사업'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청주지역 대표적인 
소리꾼은 이창운과 박팔괘 명창이다.
박팔괘(1882~1940년) 명창은 학계에서 크게 다룰 만큼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지만, 이
창운은 사실 숨은 판소리 고수(高手)인데도,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명창 중 
한 명이다. 그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국악계와 자치단체가 손을 
놨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국악계와 향토사학자 등이 합동으로 발굴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창운은 어떤 인물일까. 먼저 그는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14~115쪽)에 보면 이창운의 고향은 '충청도 문의'로 기록
돼 있다. 이 기록의 지역은 현재 충북 청주시 문의면(옛 청원군)을 말한다. '충청제(忠
淸制)'라는 독자적인 산조가락을 만들었던 박팔괘 명인도 충북 청원 출신이다. 당시엔 
청원군이었지만 현재는 청주시에 속한다. 이창운과 박팔괘는 같은 고향 선후배 사람
이다. 그래서 후배인 박팔괘가 선배 이창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
악계의 설명이다.
시대별로 보면 박유전→이날치→이창운→이동백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장기는 '새타령
'이다. 이동백과 김창룡이 이창운의 적벽가 중 '새타령'을 방창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데, 이런 점에서 이동백·김창룡이 선배인 이창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박팔괘는 구한말~일제강점기시대에 활동했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명인이자 중고제 판
소리 명창이다. 그의 생년월일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태어나 광복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朴八卦)라는 석 
자는 예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의 손자인 박인규 씨가 박팔괘에 대한 교지(임금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를 
봤다고 한다. 교지에는 정육품(正六品)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박학래(朴學來)라고 
기록됐다. 또 광무 8년(1904년) 3월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팔괘의 본명은 
박학래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박행충'이라는 명창도 충북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2000년대 초반, 전라도 광주지
역의 허름한 골동품 상점에서 소리북이 발견되는데, 이 소리북의 원주인은 박행충 것
으로 알려졌다. 소리북에는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박행충'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소리북이 언제, 어떻게 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31~194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행충이라는 명창은 국악 관련 고서
(古書) 등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악 가야금 산조의 명인 박팔괘 명인의 친인척
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악계의 설명이다. 박행충 역시, 적극적인 발굴사업이 필요해 보
인다.

◆국악계 큰 어른 ‘박팔괘’, 말련에 굶어 죽었다…단독 인터뷰 진행

특히 청주출신 박팔괘(1882년~1940년)명인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굶어 죽을 만큼 궁
핍한 말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또 말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 대
접도 받지 못한 채, 손자의 친구(박만규) 집 사랑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으
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25일 오후 박팔괘 증손자인 박종덕(54) 씨를 그의 자택인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서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박 씨가 실제 '박팔괘 후손'인지 확인하기 위
해 구미로 달려갔고, 박팔괘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박팔괘의 실제 증손자 였다.
박 씨는 단독인터뷰에서 박팔괘와의 관계 등을 밝혔는데, 그의 인터뷰는 학계의 큰 
관심뿐만 아니라 '박팔괘 연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박팔괘 후손으로부터 '제적등본'도 단독으로 입수했다. 제적등본에는 박팔괘의 생몰연
대가 정확하게 게재됐고, 그의 후손 이름 등 가족들의 가계도도 엿 볼 수 있었다.
박팔괘의 가계도는 '박영춘-박팔괘-박동기-박만규-박종수·박종덕'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악 학계는 박팔괘의 후손이 존재했는지 등을 80여년 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
았다. 특히 후손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박팔괘 생몰연대' 등도 학계에 정확히 보고되
지 않았다. 박팔괘의 일대기 역시, 전혀 알려진 봐가 없다. 충북 옛 청원군 출신(현 
청주시)이자, '충청제'라는 산조 가락을 만들었던 인물로 알려진 게 박팔괘의 전부였
다.
박팔괘 제적등본과 후손에 따르면 박팔괘는 명치 15년, 그러니까 1882년 6월 3일 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에서 태어났다. 박팔괘는 또 소화 20년, 그러니까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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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소리보다 충청권 소리에 더 근접하다는 게 노재명 국악학자의 설명이다.
고(故)김영진(청주대 인문학 교수) 전 충북도 문화재위원장은 10여년 전에 김제철의 
태생지를 '괴산군 인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충북지역 판소리 명창인 염계달(음성), 최낭청(괴산·증평), 김제철(괴산), 김봉학(진천)
은 우리나라 판소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중고제의 기초 등 '성음 표
준'을 만들고, '석화제(가야금병창제와 비슷한 창조)'를 처음 사용했으며 임금 앞에서 
소리했던 명창들이 바로 충북의 간판 소리꾼이었다. 그러나 염계달을 제외하면 최낭
청, 김제철, 김봉학 3명은 실증 자료가 거의 없어 아쉽게도 판소리 역사에서조차, 제
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 석자도 모르는 국악인들이 다수다.
충북 중부 4군(염계달, 최낭청, 김제철, 김봉학)은 이처럼 국악의 성지로 불러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전라도 명창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활발한 추모 사업 등에 비하면 
충북의 옛 명창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북 명
창들은 국악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은 분명하다.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고수’ 청주출신 이창명 명창과 박팔괘

중부 4군 뿐만이 아니다. 청주지역 명창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국악계에 드
러나지 않았던 '청주 명창 발굴사업'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청주지역 대표적인 
소리꾼은 이창운과 박팔괘 명창이다.
박팔괘(1882~1940년) 명창은 학계에서 크게 다룰 만큼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지만, 이
창운은 사실 숨은 판소리 고수(高手)인데도,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명창 중 
한 명이다. 그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국악계와 자치단체가 손을 
놨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국악계와 향토사학자 등이 합동으로 발굴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창운은 어떤 인물일까. 먼저 그는 중고제 판소리 명창이었다.
정노식 저서 '조선창극사'(114~115쪽)에 보면 이창운의 고향은 '충청도 문의'로 기록
돼 있다. 이 기록의 지역은 현재 충북 청주시 문의면(옛 청원군)을 말한다. '충청제(忠
淸制)'라는 독자적인 산조가락을 만들었던 박팔괘 명인도 충북 청원 출신이다. 당시엔 
청원군이었지만 현재는 청주시에 속한다. 이창운과 박팔괘는 같은 고향 선후배 사람
이다. 그래서 후배인 박팔괘가 선배 이창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
악계의 설명이다.
시대별로 보면 박유전→이날치→이창운→이동백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장기는 '새타령
'이다. 이동백과 김창룡이 이창운의 적벽가 중 '새타령'을 방창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데, 이런 점에서 이동백·김창룡이 선배인 이창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박팔괘는 구한말~일제강점기시대에 활동했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명인이자 중고제 판
소리 명창이다. 그의 생년월일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태어나 광복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朴八卦)라는 석 
자는 예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팔괘의 손자인 박인규 씨가 박팔괘에 대한 교지(임금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를 
봤다고 한다. 교지에는 정육품(正六品)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박학래(朴學來)라고 
기록됐다. 또 광무 8년(1904년) 3월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팔괘의 본명은 
박학래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박행충'이라는 명창도 충북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2000년대 초반, 전라도 광주지
역의 허름한 골동품 상점에서 소리북이 발견되는데, 이 소리북의 원주인은 박행충 것
으로 알려졌다. 소리북에는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박행충'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소리북이 언제, 어떻게 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31~194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행충이라는 명창은 국악 관련 고서
(古書) 등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악 가야금 산조의 명인 박팔괘 명인의 친인척
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악계의 설명이다. 박행충 역시, 적극적인 발굴사업이 필요해 보
인다.

◆국악계 큰 어른 ‘박팔괘’, 말련에 굶어 죽었다…단독 인터뷰 진행

특히 청주출신 박팔괘(1882년~1940년)명인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굶어 죽을 만큼 궁
핍한 말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또 말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 대
접도 받지 못한 채, 손자의 친구(박만규) 집 사랑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으
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25일 오후 박팔괘 증손자인 박종덕(54) 씨를 그의 자택인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서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박 씨가 실제 '박팔괘 후손'인지 확인하기 위
해 구미로 달려갔고, 박팔괘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박팔괘의 실제 증손자 였다.
박 씨는 단독인터뷰에서 박팔괘와의 관계 등을 밝혔는데, 그의 인터뷰는 학계의 큰 
관심뿐만 아니라 '박팔괘 연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박팔괘 후손으로부터 '제적등본'도 단독으로 입수했다. 제적등본에는 박팔괘의 생몰연
대가 정확하게 게재됐고, 그의 후손 이름 등 가족들의 가계도도 엿 볼 수 있었다.
박팔괘의 가계도는 '박영춘-박팔괘-박동기-박만규-박종수·박종덕'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악 학계는 박팔괘의 후손이 존재했는지 등을 80여년 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
았다. 특히 후손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박팔괘 생몰연대' 등도 학계에 정확히 보고되
지 않았다. 박팔괘의 일대기 역시, 전혀 알려진 봐가 없다. 충북 옛 청원군 출신(현 
청주시)이자, '충청제'라는 산조 가락을 만들었던 인물로 알려진 게 박팔괘의 전부였
다.
박팔괘 제적등본과 후손에 따르면 박팔괘는 명치 15년, 그러니까 1882년 6월 3일 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에서 태어났다. 박팔괘는 또 소화 20년, 그러니까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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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1일 오전 8시 본적지인 충북 청원군 북일면 외평리 산 67번지(현 청주시 청
원구 외평동·다른 지번과 합병)에서 별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충북 청원
군 외평리 인근의 '통새골'에서 별세했다는 게 후손 박 씨의 설명이다.
박팔괘는 '통정대부'라는 직함도 얻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상계(上階)다. 통정대부
는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는데, 박팔괘도 당시 고위 관료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조선시대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후손 박씨는 "모
친께서 '박팔괘 할아버지는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늘 이야기 했다"
며 "고종 등과 촬영한 증조부(박팔괘) 사진, 증조부 인물 사진 등은 여러 번의 이사로 
없어져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는 속이지 못했다.
후손인 박씨는 현재 베이스기타 연주자 겸 버스 운전업을 하고 있다. 박종수 막내딸
인 박소라 씨는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 피아노 연주자 반열에 오를 
만큼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국악과 현대음악', 음악 장르는 다르지만 '박팔괘 
가문'의 세계적인 음악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최대규모 국악단체 ‘청풍승평계’ 첫 발굴…국악계 역사도 바뀔까.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제천지역에서 창단한 국악관련 단체는 과연 어떤 조직이었
나.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선말 제천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에서 '국악관현악단'으로 인정받는 
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우뚝 서게 된다. 무엇보다 '철도, 석탄, 시
멘트, 잿빛 도시' 등의 부정적인, 즉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천시는 국악
의 고장이나 예술의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다. 일단, 취재결과 국내 최정상 
국악 지휘자 4명은 '조선말 제천 국악관련 단체가 지금의 국악관현악단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40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회의 특별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악단의 단원은 40여명이다. 지휘자, 부지휘자, 악기별 수석 단원, 그리고 일반 단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해금, 소금, 피리, 아쟁, 타악 등
을 다룬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보다 72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단체 혹은 국악관현악단이 존재했었

다.
바로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다. 청풍승평계는 128년 전, 제천시 청풍면에서 
창단됐다. 그렇다면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가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조직'부터 살펴봤다.
1969년 제천군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제천군지와 학계에 따르면 1893년 창단된 제
천 청풍승평계는 33명의 단원으로 출발했다. 현재의 국립 및 시립 등의 국악관현악단
과 비슷한 규모다. 제천 청풍승평계는 수좌와 통집, 교독, 총률 등 현재 국악관현악단
의 지휘자와 악장 등처럼 직급도 갖췄다.
수좌는 청풍승평계의 최고령 자인데, 지금의 국악단의 단장쯤 된다. 또 통집은 수좌가 
정하는데, 악단의 사무 등의 감독 역할을 한다. 지금의 사무국장 지위다. 교독은 기악 
등을 가르치고 총감독하는 자리다. 지금의 악단 지휘자 급이다. 총률은 악단 가운데서 
최고로 능한 사람을 말한다. 지금의 수석단원 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원이 있는데, 
지금의 단원이다. 이처럼 청풍승평계는 수좌(단장)부터 율원(단원)까지 골고루 조직을 
갖췄다.
'악기 분포'는 얼마나 닮았을까.
청풍승평계의 악기는 현재의 국악관현악단처럼 다양했다.
청풍승평계의 단원들은 풍류가야(정악 가야금), 산조가야(산조가야금), 양금, 현금(거문
고), 당비파(현악·8음), 향비파(현악·8음), 피리(향피리), 젓대(대금), 장고 등을 연주했
다. 악기 분포 역시, 현재 국악단과 비슷하다. 특히 가야금 산조와 정악을 구분해 연
주한 것으로 봐서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까지 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원(계원)들
은 악보 53장, 506률을 가지고 연주했다. 아쉽게도 악보는 분실되고 없어졌다. 이들
이 사용했던 악기 등도 6.25 전쟁 당시, 모두 사라졌다. 단원들 역시, 이때 모두 향리
로 흩어졌다.
이번엔 악단의 '규칙' 등도 분석해봤다.
청풍승평계의 규칙도 있었는데, 매우 엄격했다.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비슷한 모양새
를 갖췄다.
청풍승평계의 규칙은 1부터 20가지로 구분해 놨다.
단원들의 모임 일자는 매달 16일로 정했다. 모임 시, 단원 가운데 술주정이나 싸움 
등의 폐단이 있을 경우 중벌로 다스린다. 젊은 단원이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투쟁할 
경우 상벌로 시행한다. 상벌은 3냥, 중벌은 2냥, 하벌은 1냥이다. 조선시대 화폐 1냥
은 현재 화폐로 8만원 선이다. 또 모든 단원 중 애경사(哀慶事)가 있으면 부조금을 냈
고, 벌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청풍승평계에서 떠나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규칙도 있
었다.
뿐만아니라 정기연주로 보여지는 대목도 있다.
청풍승평계 규칙 3항을 보면 매년 춘추에 모든 회원은 '승경한다'라고 돼 있다. 승경
이라는 표현은 좋은 경치를 보러가는 것인데, 아마도 뛰어난 경치에서 정기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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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21일 오전 8시 본적지인 충북 청원군 북일면 외평리 산 67번지(현 청주시 청
원구 외평동·다른 지번과 합병)에서 별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충북 청원
군 외평리 인근의 '통새골'에서 별세했다는 게 후손 박 씨의 설명이다.
박팔괘는 '통정대부'라는 직함도 얻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상계(上階)다. 통정대부
는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는데, 박팔괘도 당시 고위 관료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팔괘는 조선시대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후손 박씨는 "모
친께서 '박팔괘 할아버지는 고종, 명성황후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늘 이야기 했다"
며 "고종 등과 촬영한 증조부(박팔괘) 사진, 증조부 인물 사진 등은 여러 번의 이사로 
없어져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는 속이지 못했다.
후손인 박씨는 현재 베이스기타 연주자 겸 버스 운전업을 하고 있다. 박종수 막내딸
인 박소라 씨는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 피아노 연주자 반열에 오를 
만큼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국악과 현대음악', 음악 장르는 다르지만 '박팔괘 
가문'의 세계적인 음악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최대규모 국악단체 ‘청풍승평계’ 첫 발굴…국악계 역사도 바뀔까.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제천지역에서 창단한 국악관련 단체는 과연 어떤 조직이었
나.
1893년 제천시 청풍면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선말 제천에서 조직된 국악관련 단체가 학계에서 '국악관현악단'으로 인정받는 
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우뚝 서게 된다. 무엇보다 '철도, 석탄, 시
멘트, 잿빛 도시' 등의 부정적인, 즉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천시는 국악
의 고장이나 예술의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다. 일단, 취재결과 국내 최정상 
국악 지휘자 4명은 '조선말 제천 국악관련 단체가 지금의 국악관현악단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40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회의 특별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악단의 단원은 40여명이다. 지휘자, 부지휘자, 악기별 수석 단원, 그리고 일반 단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가야금과 거문고, 대금, 해금, 소금, 피리, 아쟁, 타악 등
을 다룬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보다 72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단체 혹은 국악관현악단이 존재했었

다.
바로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다. 청풍승평계는 128년 전, 제천시 청풍면에서 
창단됐다. 그렇다면 청풍승평계라는 국악관련 단체가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조직'부터 살펴봤다.
1969년 제천군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제천군지와 학계에 따르면 1893년 창단된 제
천 청풍승평계는 33명의 단원으로 출발했다. 현재의 국립 및 시립 등의 국악관현악단
과 비슷한 규모다. 제천 청풍승평계는 수좌와 통집, 교독, 총률 등 현재 국악관현악단
의 지휘자와 악장 등처럼 직급도 갖췄다.
수좌는 청풍승평계의 최고령 자인데, 지금의 국악단의 단장쯤 된다. 또 통집은 수좌가 
정하는데, 악단의 사무 등의 감독 역할을 한다. 지금의 사무국장 지위다. 교독은 기악 
등을 가르치고 총감독하는 자리다. 지금의 악단 지휘자 급이다. 총률은 악단 가운데서 
최고로 능한 사람을 말한다. 지금의 수석단원 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원이 있는데, 
지금의 단원이다. 이처럼 청풍승평계는 수좌(단장)부터 율원(단원)까지 골고루 조직을 
갖췄다.
'악기 분포'는 얼마나 닮았을까.
청풍승평계의 악기는 현재의 국악관현악단처럼 다양했다.
청풍승평계의 단원들은 풍류가야(정악 가야금), 산조가야(산조가야금), 양금, 현금(거문
고), 당비파(현악·8음), 향비파(현악·8음), 피리(향피리), 젓대(대금), 장고 등을 연주했
다. 악기 분포 역시, 현재 국악단과 비슷하다. 특히 가야금 산조와 정악을 구분해 연
주한 것으로 봐서 궁중음악이나 민속음악까지 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원(계원)들
은 악보 53장, 506률을 가지고 연주했다. 아쉽게도 악보는 분실되고 없어졌다. 이들
이 사용했던 악기 등도 6.25 전쟁 당시, 모두 사라졌다. 단원들 역시, 이때 모두 향리
로 흩어졌다.
이번엔 악단의 '규칙' 등도 분석해봤다.
청풍승평계의 규칙도 있었는데, 매우 엄격했다. 현재의 국악관현악단과 비슷한 모양새
를 갖췄다.
청풍승평계의 규칙은 1부터 20가지로 구분해 놨다.
단원들의 모임 일자는 매달 16일로 정했다. 모임 시, 단원 가운데 술주정이나 싸움 
등의 폐단이 있을 경우 중벌로 다스린다. 젊은 단원이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투쟁할 
경우 상벌로 시행한다. 상벌은 3냥, 중벌은 2냥, 하벌은 1냥이다. 조선시대 화폐 1냥
은 현재 화폐로 8만원 선이다. 또 모든 단원 중 애경사(哀慶事)가 있으면 부조금을 냈
고, 벌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청풍승평계에서 떠나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규칙도 있
었다.
뿐만아니라 정기연주로 보여지는 대목도 있다.
청풍승평계 규칙 3항을 보면 매년 춘추에 모든 회원은 '승경한다'라고 돼 있다. 승경
이라는 표현은 좋은 경치를 보러가는 것인데, 아마도 뛰어난 경치에서 정기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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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를 한 것 아니냐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현재 국악관현악단의 예산, 사고 시 감
봉 및 벌점, 위촉과 해촉, 운영·사업 방향, 1년 정기연주 계획 등의 규칙과 매우 흡사
하다. 
지난 10월 25일 제천에서 처음으로 이와관련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는데, 국악학계는 
“최고의 발견”이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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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_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추진방향

지지역역문문화화  생생태태계계  조조성성에에  있있어어  지지방방문문화화원원의의  역역할할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ㅇ 중앙정부는 법정책1) 및 계획을 통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표방하고 있습니

다.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은 문

화분권과 문화자치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입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 정책흐름 안에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 아직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문화자

원이 그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틀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ㅇ 중앙정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제1~2차 지역문화진

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재단 설립, 문화도시 지정사업으로 지역문

화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향식 문화정책이 지향점이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는 

팔길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가 균형잡힐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해 역차별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역할도 지역문화정책 핵심 파트너

로 들어와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문화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

율적으로 쾌를 잘 연결시켜 지역에서 혼선이나 중복성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풀뿌리 문화조직입니다. 1947년 강

화문화원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

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문

1)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비전 2030 등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재정(2021.7.14.). 경기도 문화정책 기본원칙,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

립,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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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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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권과 문화자치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입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 정책흐름 안에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 아직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문화자

원이 그 지역의 문화생태계의 틀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ㅇ 중앙정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제1~2차 지역문화진

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재단 설립, 문화도시 지정사업으로 지역문

화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향식 문화정책이 지향점이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는 

팔길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가 균형잡힐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해 역차별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역할도 지역문화정책 핵심 파트너

로 들어와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문화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

율적으로 쾌를 잘 연결시켜 지역에서 혼선이나 중복성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풀뿌리 문화조직입니다. 1947년 강

화문화원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

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문

1)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비전 2030 등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재정(2021.7.14.). 경기도 문화정책 기본원칙,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

립,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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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균형발전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

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으로 문화 자치를 위한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2020년 6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체부가 지방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분

권, 일상적 문화향유 강조 속 지방문화원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소

멸, 고유문화 소실 위기에서 지방문화원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 및 지자체

의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지역역의의  특특색색있있는는  고고유유문문

화화를를  보보존존하하고고,,  새새로로운운  가가치치를를  만만들들어어  내내는는  교교두두보보로로서서  지지방방문문화화원원의의  혁혁신신을을  

지지원원할할  필필요요가가  있있다다..  이이를를  위위한한  추추진진과과제제로로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

기관화 ▲지지역역학학  거거점점  역역할할  부부여여 ▲소소실실  위위기기  지지역역  기기억억저저장장소소  기기능능  강강화 ▲

지역 문화 역사교육 분야 역할 강화입니다. 이러한 지원육성계획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동력을 만들어주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문체부가 2020년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中 전전략략  

33--11((지지역역문문화화  고고유유성성  발발굴굴  및및  보보존존))과 전략 3-2(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의 세부 사업 중에는 예예,,  지지역역학학연연구구소소, 지역어보전, 마을구술사양

성, 마을기록관조성,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 사업) 제1항 제1조 제2조와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별도의 기관이나 

파트너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문화원이 

역량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역기반의 전문성이 갖춰진 지

방문화원은 지역학거점으로써 선도적 사례3)를 만들어 가고 있어 정부의 관심

과 지원에 따라 효용가치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기

본계획 및 지역문화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여 담아야 할 것

입니다. 

3) 예,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강원도 춘천의 역사와 문화 정립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2019년 춘천문화원 내 설립(춘천의 민속문화 아카이브 구축, 학술총서, 근현대 자료DB 구축 등)

ㅇ 유사시설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지방문화원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하는 조직이 지역문화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ㅇ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방문화원은 오랫동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

행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유사기관(문화재단4), 생활문화센터 등)의 등장으

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에 중요한 문

화기반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파트너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

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지역의 고유문화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기초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끝.

4) 기초문화재단: 시설수(86개), 평균직원수(60.3명), 평균예산(9,303,488천원), 지방문화원: 시설수(231개), 평
균직원수(4.2명), 평균예산(718,699천원)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광역 제외)

구분 내용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사업, 

지방문화원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

Ÿ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  계계발발ㆍㆍ보보존존  및및  활활용용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향향토토자자료료를를  포포함함한한다다))의의  발발굴굴ㆍㆍ수수집집ㆍㆍ조조사사ㆍㆍ연연구구  및및  활활용용

Ÿ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  국국내내외외  교교류류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행행사사의의  개개최최  등등  지지역역문문화화  창창달달을을  위위한한  사사업업

Ÿ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Ÿ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  지지원원법법｣｣  제제22조조제제11호호에에  따따른른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  사사업업  지지원원

Ÿ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Ÿ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문화재단 

조례의 사업

Ÿ 문문화화예예술술의의  전전승승과과  창창작작··보보급급

Ÿ 향향토토사사의의  조조사사··연연구구  및및  사사료료의의  수수집집··보보존존

Ÿ 지지역역문문화화예예술술에에  관관한한  자자료료수수집집  및및  국국내내외외  교교류류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행행사사의의  개개발발  및및  개개최최

Ÿ 지지역역문문화화에에  관관한한  사사회회교교육육활활동동

Ÿ 전전통통문문화화예예술술  및및  문문화화유유산산의의  발발굴굴··보보존존  등등  활활동동  지지원원

Ÿ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례의 기능

Ÿ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Ÿ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Ÿ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Ÿ 영화·음악·무용·미술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Ÿ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의집 

조례의 사업

Ÿ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Ÿ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Ÿ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Ÿ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Ÿ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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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론문_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화의 균형발전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

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

으로 문화 자치를 위한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2020년 6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체부가 지방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분

권, 일상적 문화향유 강조 속 지방문화원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소

멸, 고유문화 소실 위기에서 지방문화원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 및 지자체

의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지역역의의  특특색색있있는는  고고유유문문

화화를를  보보존존하하고고,,  새새로로운운  가가치치를를  만만들들어어  내내는는  교교두두보보로로서서  지지방방문문화화원원의의  혁혁신신을을  

지지원원할할  필필요요가가  있있다다..  이이를를  위위한한  추추진진과과제제로로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

기관화 ▲지지역역학학  거거점점  역역할할  부부여여 ▲소소실실  위위기기  지지역역  기기억억저저장장소소  기기능능  강강화 ▲

지역 문화 역사교육 분야 역할 강화입니다. 이러한 지원육성계획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동력을 만들어주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문체부가 2020년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中 전전략략  

33--11((지지역역문문화화  고고유유성성  발발굴굴  및및  보보존존))과 전략 3-2(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의 세부 사업 중에는 예예,,  지지역역학학연연구구소소, 지역어보전, 마을구술사양

성, 마을기록관조성,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등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 사업) 제1항 제1조 제2조와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별도의 기관이나 

파트너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문화원이 

역량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역기반의 전문성이 갖춰진 지

방문화원은 지역학거점으로써 선도적 사례3)를 만들어 가고 있어 정부의 관심

과 지원에 따라 효용가치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기

본계획 및 지역문화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여 담아야 할 것

입니다. 

3) 예,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강원도 춘천의 역사와 문화 정립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2019년 춘천문화원 내 설립(춘천의 민속문화 아카이브 구축, 학술총서, 근현대 자료DB 구축 등)

ㅇ 유사시설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지방문화원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수행

하는 조직이 지역문화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ㅇ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방문화원은 오랫동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

행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유사기관(문화재단4), 생활문화센터 등)의 등장으

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에 중요한 문

화기반임이 분명하며, 정부의 파트너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

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지역의 고유문화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기초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끝.

4) 기초문화재단: 시설수(86개), 평균직원수(60.3명), 평균예산(9,303,488천원), 지방문화원: 시설수(231개), 평
균직원수(4.2명), 평균예산(718,699천원)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광역 제외)

구분 내용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사업, 

지방문화원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

Ÿ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  계계발발ㆍㆍ보보존존  및및  활활용용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향향토토자자료료를를  포포함함한한다다))의의  발발굴굴ㆍㆍ수수집집ㆍㆍ조조사사ㆍㆍ연연구구  및및  활활용용

Ÿ 지지역역문문화화의의  국국내내외외  교교류류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행행사사의의  개개최최  등등  지지역역문문화화  창창달달을을  위위한한  사사업업

Ÿ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Ÿ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  지지원원법법｣｣  제제22조조제제11호호에에  따따른른  문문화화예예술술교교육육  사사업업  지지원원

Ÿ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Ÿ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문화재단 

조례의 사업

Ÿ 문문화화예예술술의의  전전승승과과  창창작작··보보급급

Ÿ 향향토토사사의의  조조사사··연연구구  및및  사사료료의의  수수집집··보보존존

Ÿ 지지역역문문화화예예술술에에  관관한한  자자료료수수집집  및및  국국내내외외  교교류류

Ÿ 지지역역문문화화행행사사의의  개개발발  및및  개개최최

Ÿ 지지역역문문화화에에  관관한한  사사회회교교육육활활동동

Ÿ 전전통통문문화화예예술술  및및  문문화화유유산산의의  발발굴굴··보보존존  등등  활활동동  지지원원

Ÿ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례의 기능

Ÿ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Ÿ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Ÿ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Ÿ 영화·음악·무용·미술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Ÿ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의집 

조례의 사업

Ÿ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Ÿ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Ÿ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Ÿ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Ÿ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